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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께

국
가 주권을 집중 조명한 인도 태평양 디펜스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 태평양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국제 관계를 이끌고 

지역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규칙 기반 질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주권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 포럼에서는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인도 태평양 국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군과 안보 조직이 맡은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에는 

자치권과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번 호는 군대 훈련과 군사 기술 개발, 인터넷 자유 보호와 우주 

관리에 주권 수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니다. 더불어 평화와 번영을 

보존하기 위한 근대적인 주권 개념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동맹국, 파트너국,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중요성도 조명했습니다.

태평양 포럼의 인도 태평양 외교 및 안보 정책 프로그램의 선임 국장 존 

헤밍스(John Hemmings) 박사는 남중국해 분쟁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강압적인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인도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에 

다양한 주권 개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헤밍스 박사는 질서 개념을 포함한 

주권 정의를 둘러싼 문제를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국, 다른 지역 국가들이 

조정할 수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통찰력 있는 분석에서 캐나다 뉴브런즈윅 세인트토마스대학교 

교수 숀 나린(Shaun Narine) 박사는 아세안이 회원국에 대한 주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탐구합니다. 나린 박사는 아세안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다투는 세력을 결집하고 지역 내 외교 관계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프레데릭 추(Frederick Choo) 싱가포르 육군 준장은 싱가포르가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군인을 양성하는 방법과 싱가포르 육군이 다른 지역 

군대와 협력하여 기술과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포럼 스태프 기사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디지털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권위주의적 통제에 왜 저항해야 하는지, 또 군사 

동맹국이 우주에서 제재되는 행동을 막기 위해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번 호를 통해 국가 주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가 촉진되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의견을 포럼 스태프(ipdf@ipdefenseforum.com)

에게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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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D 포럼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 관계자들에게 국제적인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하는 전문 군사 잡지입니다. 

본지에 소개된 의견이 반드시 본 사령부나 다른 미국 

정부 기관의 정책 혹은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모든 기사는 포럼 스태프가 

작성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요구되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본지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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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프레데릭 추(Frederick 

Choo)준장은 

싱가포르군의 

합동참모, 감찰총장 겸 

지속가능성 책임자다. 

1998년 입대하여 

기갑 장교로 훈련을 

받았으며, 제3싱가포르 사단 사령관, 제8

싱가포르 기갑여단 사령관, 제42싱가포르 

기갑연대 사령관을 역임했다. 또한 

싱가포르군과 국방부에서 인사부 부국장(

인력 정책), 합동 계획 및 전환책임자, 육군 

본부 참모총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30페이지에 등장

토론에 참여해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IPD 포럼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및 안보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발행하는 분기별 잡지로서 테러 방지부터 국제 협력 및 자연 재해까지 지역의 안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제에 대한 고품질 심층 자료를 제공합니다. 

IPD 포럼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일 새로운 
기사를 게시합니다.
www.ipdefenseforum.com
에 방문하시면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	 온라인 전용 콘텐츠 액세스
n	 이전 호 검색
n	 기사 제보 안내
n	 무료 구독 신청
n	 피드백 보내기

이제 11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중국어(간체 및 광둥어)

영어
힌두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IPDEFENSEFORUM을, Line에서 @330WUYNT을 팔로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뒷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포럼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애플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FORUMNEWS"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숀 나린(Shaun 

Narine) 박사는 

캐나다 뉴브런즈윅 

프레더릭턴 

세인트토머스대학교의 

정치학 및 국제 관계 

교수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제도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두 권의 책과 아세안 문제에 관한 

많은 기사를 발표했으며, 아시아, 유럽, 

중동에서는 캐나다의 외교 정책과 관련된 

책도 출판했다. 현재 국제 시스템에서 

권력 전환의 문제와 서구 지향 이론적 

패러다임이 정책 결정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54페이지에 등장

 존 헤밍스(John 

Hemmings) 

박사는 하와이 

호놀룰루 태평양 

국제 포럼 인도 

태평양 프로그램의 

선임 단장이다. 

이전에는 호놀룰루 대니얼 K 이노우예

(Daniel K. Inouye)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의 조교수였다. 그는 워싱턴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부 펠로우이며 

런던에 기반을 둔 지구전략 협의회의 

제임스 쿡 펠로우다. 그의 전문 분야는 

미국의 동맹과 전략적 경쟁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10페이지에 등장

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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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뉴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태평양에 대한 공동 비전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전 총리와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태평양 섬나라에 대해 같은 

방향의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알바니스 총리가 2022

년 5월 선출된 이후 해외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은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체결한 안보 조약을 

통해 솔로몬제도에 군사 기지를 설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솔로몬제도와 

중국은 이를 부인했다.

알바니스 총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태평양에 가지고 있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민주주의 우방인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스 총리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태평양 저지대 섬국가들은 기후 변화를 

가장 시급하고 실존적인 위협으로 

여긴다.

아던 총리는 "태평양 지역은 기후 

변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선정했다"며 "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여정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AP 통신

미국과 필리핀 
동맹 
재확인 

2022년 9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첫 대면 

회의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필리핀 방어에 대한 미국의 

강철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지 

4개월 후 뉴욕 유엔 총회에서 별도로 만남을 가졌다.

필리핀과 미국은 1951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매우 중대한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동맹은 수십 년 

동안 양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들이 필리핀과 중국이 장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외에도 에너지 안보, 기후 조치, 

인프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 가격과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얀마의 위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가 내린 필리핀의 승소 

판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 선박도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취임 전 2016년 판결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지역의 모든 

국가와 특히 필리핀은 미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발생한 모든 복잡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평화 유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함께 그리고 개별적으로 실행할 

역할을 더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양국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 중 하나인 

발리카탄을 실시했으며, 관계자들은 중국의 해양 공세에 맞서 

양국이 강력히 협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2022년 4월 필리핀 발리카탄 훈련 중 필리핀 및 

미국 해병대가 공습 중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법의 관리를 

받고 평등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베나르뉴스

DVIDS

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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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필리핀 해안 경비대 사령관 아르테미오 

아부(Artemio Abu) 대장이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수역과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부표를 설치하고 지휘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아부 대장은 현지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해안 

경비대가 라왁, 리카스, 파롤라, 파가서섬 근처에 필리핀 국기가 

표시된 약 9미터 길이의 항해용 부표를 설치하고 "영토 표시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에 필리핀 서해로 알려진 남중국해에서 해양 

영역 인식을 높이기 위해 라왁, 리카스, 파롤라섬에 지휘 

관측소도 설치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매년 미화 5조 

달러 규모의 국제 물류가 이동한다. (사진: 필리핀 해안 경비대 

대원들이 남중국해에서 지휘 관측소용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그는 남중국해 내 필리핀 최대 영토이자 필리핀 국민의 

거주지인 파가사섬 근처에서 베트남 어선과 중국 어선은 물론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도 목격됐다고 말했다.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해병대가 운용하는 전초 기지에 물자를 공급하는 필리핀 

선박을 막은 적이 있다. 

아부 대장은 "새로운 해안 경비대 전초 기지가 해양 안전, 

해양 수색 및 구조, 해양 환경 보호를 증진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타이완, 베트남도 

남중국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투나제도 인근 남중국해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확장된 

대륙붕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실상 남중국해 

전부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베나르뉴스

일본이 중국 같은 국가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지만 미국 및 유럽 대학과의 교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 스파이 혐의로 중국 

교수들을 연이어 체포하면서 일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공급망 붕괴, 지식 재산 도용,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경제 안보가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의 최우선 과제이자 

외교 협력의 핵심 부문이 됐다.

대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2022년 6월에 통과된 

경제 안보 법안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대학은 외국 정부나 국방 관련 

기관과 연계된 개인에 대해 신원을 조사하고 보고해야 

한다. (사진: 도쿄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거닐고 

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대사관은 일본과 대학이 "실제적이고 심각한" 연구 보안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미국도 도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에서 유학 중인 

약 28만 외국인 대학생 중 중국 국적자가 44퍼센트를 

차지했고 2019년 일본인 연구자의 주요 방문지는 1위가 

미국, 그 다음이 중국이었다.  로이터

필리핀 
영토 표시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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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사 강화



신
장 지구 최고 법원과 검찰이 각각 공개한 
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위구르족을 
통제하는 전략이 이른바 재교육 
캠프에서 교도소로 전환되고 있다.

2022년 3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된 보고서에는 2022년 사법 통계가 
전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 대해 
학자와 분석가들은 중국이 더욱 공식적이지만 여전히 
부패한 수단을 이용하여 중국 북부 신장의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2022년 1월에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기 리용쥔(Li Yongjun)
은 검찰이 약 1만 2900건의 범죄와 관련된 2만 8490
건의 사건에서 4만 4600여 명을 구금하거나 유죄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리 서기는 "안전한 신장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했다"
고 말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중국이 우룸키 제3수용소를 포함한 신장의 수용소 
네트워크에 위루그족과 기타 튀르크계 소수 민족 180만 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경찰이 위구르족 
학자의 재판을 앞두고 
신장 지역 법원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중국,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강화

인권 업데이트IPDF

라디오 프리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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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르굴 세메트(Bahargul Semet) 대법관은 2021년 
신장 법원이 66만 89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중 60만 6200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최상위 
대법원은 5820건의 사건을 맡고 이 중 5271건을 처리했다.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기록한 독일 연구자 아드리안 
젠츠(Adrian Zenz)는 2018년 이후 신장 법원의 사건 및 
수사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젠츠는 재판 중 위구르어 번역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통계를 기반으로 "중국의 신장 자치구 탄압이 재교육에서 
다수의 위구르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구르족은 수용소에서 풀려나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진다.

신장 자치구는 매년 유죄 판결을 받는 '범죄자'의 
수를 숨기고 있다"며 "2018년부터 보고가 중단됐다. 
이는 불행히도 중국이 위구르족 탄압 전략을 재교육 
캠프에서 교도소로 전환했다는 것을 외부에 숨기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학자 겸 시카고대학교 방문 교수로서 중국의 사법 
제도 전문가인 텅뱌오(Teng Biao)는 법원이 신장을 
억압하는 도구가 됐다고 말했다.

바하르굴 대법관에 따르면, 국영 경제 및 준군사 
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운영하는 법원은 8만 800
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7만 1000건이 종결됐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개입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신장의 수용소 네트워크에 
위구르족과 기타 튀르크계 소수 민족 180만 명을 가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수용소가 직업 훈련 
센터라고 주장하며 지역 내 무슬림을 학대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인민 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처리된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집회에서 
활동가들이 중국의 위구르족 학대에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

위구르족 억류 현황
1급: 재교육 센터(보안 낮음)

2급: 재교육 센터(보안 높음)

3급 엄중 경비 교도소

4급 행정 수용소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티베트

칭하이

출처: 미국 국립지리정보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정책연구소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바잉골룬
아커쑤

키질수

호톈
카슈가르

보르탈라
카라메이

알타이

산지

투르판

쿠물

우루무치

타르바그하타이

일리

간쑤성

인도
관리 카슈미르

악사이친

시아첸
빙하 지역

파키스탄
관리
카슈미르



10 IPD FORUMFORUM

주권은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며 국가 관계를 이끌고 규칙 
기반 질서의 기준선을 수립하는 부문에서 

국력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1648년 유럽은 30
년 전쟁 후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며 주권 국가의 
개념을 확립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조약의 체결로 
현대 국제 관계의 틀도 마련됐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질서의 기본으로서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지는 주권 
국가 개념은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탄생했으며, 주권 
국가란 국경 내 평화를 유지하고, 외교를 실시하고, 
조약을 제정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 해석된다. 

조약 이전에 유럽 공국은 제한된 주권을 갖고 
있었으며 교황으로부터 대부분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통치자가 추종자들을 통치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 중심의 
질서가 주권을 규정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중국 헤게모니(중국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천하 원칙)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중국의 황제가 부여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많은 면에서 1648년 이후에 정의된 주권은 단순히 
영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평등을 만드는 
것이었다.

지속적인 관련성
보안 실무자들은 주권 개념을 일상 업무의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권 개념은 언뜻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유엔 헌장 제1장 2조에는 유엔이 
"모든 회원국의 주권적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핵심은 인도 태평양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며, 후기식민주의, 영토 분쟁, 인권 문제 
등 쟁점은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2022년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거의 모든 연사는 한 번 이상 주권을 언급했다. 
여기서 더 나가 세바스티앙 르코르누(Sebastien 
Lecornu)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판 반 장(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부 장관은 주권을 각각 7번씩 
언급했다. 주권 개념은 그것이 지닌 근본적인 영향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부채의 
덫 외교, 중국 인도 관계, 경제 강압, 영향력 작전 등 
지역 내 균열과 화약고의 배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긴장의 핵심에는 주권뿐 아니라 
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도 분명 존재한다. 중국의 
질서에 대한 위계적인 접근법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것은 대부분의 주권 개념에 포함된 명목상의 

정의
주권 개념이 인도 태평양 규칙 기반 질서의 
기반에 중요한 이유
존 헤밍스(JOHN HEMMINGS) 박사/국제 태평양 포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영토를 계속 점령함에 따라 필리핀 마카티의 
시위대가 주권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  

미얀마 양곤에 모인 시위대가 군사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AP 통신

주권



평등이다. 주권 같은 주제는 미국과 기타 지역 국가 
간 합의된 핵심 영역을 구성하는 원칙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알아보자. 일대일로 
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언론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으며 인프라 개발을 위해 중국 차관을 수락하라고 
전 세계 국가를 부추겼다. 중국은 공공재와 개발을 
제공하는 자애로운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지만 
일대일로의 전략적 특성은 지역 전반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2017년 인도 학자 브라흐마 첼라니
(Brahma Chellaney)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부채의 덫 외교"라는 용어를 만들고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은 해당 국가를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친중국 노선을 채택하게 만들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는 인도의 영토 
주권 인식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2018년 4월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며 변함이 없다.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핵심 우려를 무시하는 프로젝트는 
그 어떤 나라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권 정의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르면 주권은 영토와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설명을 지지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는 이와는 미묘하게 다른 세 가지 
주권 정의가 있다.

전통적 또는 엄격한 주권 
첫 번째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파생된 역사적인 
주권 개념으로서 인도 태평양의 많은 국가들이 가장 
철저하게 준수하는 정의다. 서구 제국주의와 지역 
내 분쟁의 역사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예컨대 아세안은 자신이 베스트팔렌 

2022년 5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당시 아세안 사무총장 림 족 호이(Lim Jock Hoi)가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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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모델이라고 자부한다. 아세안은 헌장에 
따라 불간섭 및 자기 결정 원칙을 기반으로 
설립됐기 때문이다. 가령 아세안 국가들이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도주의 위기에 연루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불간섭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합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BBC에 따르면 2021년 2월 

미얀마 쿠데타 직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대응을 
모색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를 지지한 국가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뿐이었고,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당시 미얀마의 상황을 내정 
문제라고 봤다.

책임 있는 주권 
두 번째 주권의 정의는 주로 캐나다, 미국, 다수의 서유럽 
국가가 지지하는 것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의 원 정의를 
약간 변형한 것이다. 유엔은 주권 개념을 강화하여 
주권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유엔이 사회 계약 전통에서 
도출한 이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려 
하거나 인권 침해의 실제 가해자인 경우 "광범위한 국가 
공동체"에 그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

서방은 미얀마의 인권 침해에 대해 아세안 
국가로부터 지지를 구할 때 이러한 주권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책임 있는 주권 원칙이 2005년 
9월 세계 정상 회의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서 
수용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위계적 주권 
마지막으로 중국이 홍보하고 추구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약간 떨어지는 변형된 
정의가 있다. 중국은 한편으로 1954
년에 도입된 평화 공존 5원칙 중 영토와 
불간섭을 우선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의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타이완에 대해서는 청나라
(1644-1911년) 때부터 영유권을 
주장해왔지만 원나라(1271-1368년)
가 통치했던 현재 몽골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주권과 관련하여 중국은 
시종일관 중국 공산당의 일당 통치 
개념을 주장하고 국가의 발전, 문화,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외부 세력의 

개입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에는 민족 주권에 대한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중국 혈통의 외국 국적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지지자 및 반대자로서 역외 주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같은 
주권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사 겸 미국 
해군참모대학교 전략학 교수인 피터 A 더튼(Peter 
A. Dutton)은 2008년 2월 미국 중국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에서 중국이 "주권 개념을 재편하려는 
욕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권리와 사법권을 
확장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감대를 형성한 현대적 개념
미국과 아세안은 책임 있는 주권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유엔해양법협약에 정의된 
국가의 영토와 권리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주의적 세계관은 아직 
일관적이거나 보편적인 접근법으로 성숙되지 

유엔 헌장 제1장 2조에는 유엔이 "모든 회원국의 주권적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핵심은 인도 태평양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며, 후기식민주의, 영토 분쟁, 인권 문제 등 쟁점은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 아래 약탈적 차관을 연장한 후 스리랑카 국민들이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실 밖에서 신할라어로 "국가 주권의 죽음"이라고 
적힌 관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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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정기 항행의 자유 
작전 중 USS 존 S 매케인이 
동해를 통과하고 있다.
마커스 카스타네다(MARKUS CASTANEDA)
병장/미국 해군

않았으며, 이러한 세계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영유권 주장을 사후 지원하는 엉성한 시도에 
가깝다. 미국과 다른 지역 국가들은 국가 평등 
원칙을 받아들이는 외교와 대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주권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중국의 제국주의 문화와 
마르크스 혁명 이데올로기에서 주로 도출된 외교 
정책 문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작은 국가의 
주권이 작다고 보는 중국의 작은 나라에 대한 
위계적 접근법에서는 앞서 소개한 중국 황제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천하 같은 중국의 중화 정치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당시 중국 외교부 
장관 양제츠(Yang Jiechi)는 외교관들에게 "중국은 
대국이며,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외교적 실언으로 
기록된 이 발언은 국제 시스템에서 중국의 주권이 

다른 나라의 주권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위계적 주권 
주장의 핵심이다. 

본질적으로 전쟁에 지친 국가들이 수 세기 전에 
수립한 주권의 현대적 개념은 현재 정치 질서의 
기반이자 규칙 기반 사회의 기준이다. 이러한 
질서는 국경과 국민에 대해 주권에 기반한 통제권을 
국가에 부여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방식에 대한 규범 역할을 한다. 또한 그 질서는 
태평양 섬나라의 평등을 보장하며 국력과 중요성 
면에서 이들의 큰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명목상 
외교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즉, 강대국의 외교부 
장관과 작은 도시 국가의 외교부 장관의 지위가 
같으며 국가는 크기에 관계없이 조약에 구속된다는 
것이다. 주권 개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불협화음을 
일으켰지만 인도 태평양을 하나로 묶는 끈이기도 
하다. 결국 국제 외교, 법, 협약은 모두 주권 국가의 
선의와 협력에 달려 있다.  o

2022년 6월 사모아 아피아에서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
(Fiame Naomi Mata'afa) 사모아 총리(왼쪽)가 
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 장관 페니 웡(Penny Wong)과 
인사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태평양 
섬나라의 주권을 보호하는 데 점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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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군사 파트너가 관계를 복원하고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강력한 
훈련

포럼 스태프

2022년 6월 일본 해상자위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미국 해군 함정이 하와이 제도 
해상에서 다국적 환태평양훈련 중이다.  알렉상드르 프리텔(ALEKSANDR FREUTEL) 이병/미국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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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과 러시아가 2022년 중반 양국 군사 
훈련을 "무한한" 우정의 증거로 강조했지만 
해당 훈련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우방국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의도치 않게 드러나면서, 

양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거창한 선언이 잘 맞지 않는 
칼집에 담긴 칼이 내는 잡음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과 한국의 비난을 받았던 중국 러시아의 
적대적인 항공 및 해군 기동 훈련과 달리, 다국적 평화 유지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운 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몽골군이 미국 태평양 육군과 공동 주최한 칸 퀘스트 
2022에는 인도 태평양 및 유럽 15개국이 참가하여 2주 
동안 인도주의적 조직과 함께 폭발 장치 인식, 전투 응급 
처치, 시위 통제 훈련을 실시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소장 겸 미국 태평양 육군의 전략 
및 계획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는 "이번 훈련은 교훈과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과 헌장에서 지지하는 
것과 반대하는 모든 것에 대한 참가국들의 의지를 
표현했다"며 "이를 위해 이번 훈련은 전 세계 다른 군사 
훈련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성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코로나19 봉쇄와 검역이 
완화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지정학적 변동성 
시대에 관계를 활성화하고 준비 태세를 강화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고지대 스텝부터 태평양의 화산섬까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다자간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릭 버(Rick 
Burr)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중장은 2022년 5월 하와이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국적 훈련과 합동 
및 연합 준비 태세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파트너십을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협업을 통해 더 크게 
생각하고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 중장은 인도 태평양 최대 육군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에게 2022년 초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권 수호를 위한 파트너십과 공동 이해의 가치"
가 강조됐다고 말했다. "정부 대 정부, 군 대 군, 사람 대 사람 
관계에 기반한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는 형성, 억제, 
대응을 위한 방위 전략의 중요한 요소다. 다른 군대와의 
훈련은 지역에 군이 주둔하고, 역량과 연결을 구축하고, 지역 
안정과 주권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뢰 및 상호운용성 구축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근처의 파이브 힐스 
훈련장에서 제18차 칸 퀘스트 훈련이 종료된 지 

일주일 후,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10개국은 
하와이제도와 남부 캘리포니아 주변 해상에서 진행할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병력과 자산을 파견했다. 
미국 해군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열린 환태평양훈련은 미국이 2년마다 개최하는 군사 
훈견으로, '역량과 적응력을 갖춘 파트너'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인도 태평양, 유럽, 중동, 북미, 
남미 등의 20여 개국에서 2만 5000명이 참가했다. 1971
년 처음 개최된 세계 최대 해상 훈련인 환태평양훈련에는 
상륙 작전, 대잠수함, 대공, 포격 및 미사일 훈련, 대해적 
작전, 기뢰 제거 작전, 폭발물 처리, 잠수 및 구난 작전 
등이 포함됐다.

칸 퀘스트와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한 싱가포르군에 
이러한 훈련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국토 면적이  
719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싱가포르에 이러한 해외 
훈련은 싱가포르의 국토보다 훨씬 더 큰 지역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육군 
참모총장 프레드릭 추(Frederick Choo) 준장은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합동 훈련 — 싱가포르의 
경험과 미래 기회"라는 발표를 통해 "단독 훈련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며 "다른 군대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똑같이 중요하다. 합동 훈련을 
통해 서로 배우고, 우정을 쌓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 싱가포르군은 초기에 
합동 훈련을 통해 조기에 빠르게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전문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2022년 
5월 말 국제 회의 참석을 위해 도쿄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국이 유럽의 전쟁과 기타 글로벌 긴장에 대해 방위 
태세를 재평가함에 따라 "국가별 방위를 강화하더라도 
집단 안보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리 
총리는 "안보는 개별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집단 안보를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국가 주권의 보전에 대한 공통 우려에는 태평양 섬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있다. 
중국은 자체 군대가 없는 인구 70만의 솔로몬제도와 
2022년 5월에 안보 조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이 이를 
통해 솔로몬제도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AP 통신에 따르면 2022년 10월에도 
솔로몬제도 총리가 거듭 부인한 것을 비롯하여 
솔로몬제도와 중국은 중국군을 솔로몬제도에 영구 
주둔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출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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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는 중국 전함이 솔로몬제도에 
정박하여 재보급할 수 있고 중국이  
"사회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솔로몬제도에 보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분석가들은 또한 중국이 캄보디아, 
지부티, 파키스탄, 남중국해를 포함한 다른 
곳에 건설한 구조물을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사례를 지적한다.

공동의 지역 해법
같은 달 열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의  
"인도 태평양의 합동 훈련" 패널 토론에서는 
중국 솔로몬제도 안보 조약의 잠재적 결과를 
집중 토론했다. 마크 고이나(Mark Goina)  
파푸아뉴기니 방위군 소장은 "파푸아뉴기니와 
모든 태평양 섬국가들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에 대한 공동 이해가 
있다"며 "파푸아뉴기니는 지리적으로 
서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의 관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독특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파트너십을 통한 공통 지역 해법이 
필요하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을 
위해 파트너십은 신뢰, 존중, 협력에 대한 
헌신에 기반해야 하며, 이해가 일치한다면 

노력을 결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고이나 소장은 파푸아뉴기니 방위군처럼 
역량이 제한된 소규모 전력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등 전통적인 파트너국이 합동 훈련을 통해 
제공하는 지원이 "방위군의 효율과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03년부터 
파푸아뉴기니는 솔로몬제도의 시민 불안 
해소와 치안 및 공공 서비스 회복을 위한 
요청에 응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뉴질랜드, 통가를 포함한 지역 파트너국과 
협력하고 있다. 헬펨 프렌 작전으로 알려진 
다국적 임무는 10년 후 솔로몬제도 경찰과 
협력하여 사법 기관의 역량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이나 소장은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된 가장 우수하고 성공적인 
작전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라며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에서 실시된 합동 훈련에 
대해 극찬했다.

고이나 소장의 동료 패널리스트이자 미국 
태평양 함대에 해양 작전 부단장으로 임명된 
브렛 손터(Brett Sonter)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소장은 "현재 지리전략적 환경에서는 전략 

2022년 5월 
오스트레일리아 
쇼얼워터 베이 
훈련장에서 일본과 함께 
진행한 삼자 서던 재커루 
훈련 중 오스트레일리아 
육군과 미국 해병대가 
지형을 조사하고 있다.
시더 반스(CEDAR BARNES) 상병/
미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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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작전 경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맥락에서 
그러한 훈련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시간이란 사치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불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해야 하는 행동과 관행을 사전에 
함께 연습해야 한다. 훈련을 통해 억제력과 
보장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유연해야 한다. 
지리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대된 실드 훈련
군사 훈련은 지역 전반에 걸쳐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2022년 4월 인도네시아군은 
오랫동안 미국과 함께 2년마다 개최해온 
훈련으로 2022년 8월 열릴 가루다 실드에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를 포함한 12개국이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앞서 중국은 해안 경비대를 
배치하여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나투나제도 인근 해상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싱가포르 S 라자라트남 국제학 연구소의 연구 
펠로우 콜린 코(Collin Koh)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루다 실드의 확대에 대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가루다 실드를 다자간 방위 외교 면에서 
위상과 영향력을 투사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면서 남중국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외부 
세력을 개입시키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슈퍼 가루다 실드 2022는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이 매년 십여 개 국과 함께 참가하는 
60개 이상의 양자 및 다자간 훈련 중 최신 
훈련이 됐다. 버 중장은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파트너와 진행한 참여의 깊이, 규모, 
정교함이 크게 발전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이 참가하는 최대 양자 
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와 오스트레일리아 
쇼얼워터 베이 훈련장에서 일본과 미국이 
참가하는 삼자 전투 훈련인 서던 재커루가 
포함된다.

버 중장은 "이러한 사례는 우리 모두가 
갈수록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 즉 더욱 
복잡한 환경에서 더욱 야심차고 정교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국민과 특히 미래 지도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우리 
모두는 안보를 보장하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o

한국 해병대가 
환태평양훈련 2022 
중 다국적 연안 
작전의 일환으로 
상륙 기습을 
실시하고 있다.  
헤일리 포르메 구스타브슨(HALEY 
FOURMET GUSTAVSEN) 일병/
미국 해병대



18 IPD FORUMFORUM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일본 총리 | 사진: AP 통신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국제 
사회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섰습니다. 세계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섰던 것은 약 30년 
전이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세계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졌고 
사람들은 양쪽의 적대감이 다시 가열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탈냉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보다 앞서 히로시마 출신 
국회의원이자 제가 속한 정책 그룹인 
고치카이의 리더였던 미야자와 키이치
(Miyazawa Kiichi) 당시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탈냉전 시대를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정의하고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국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미야자와 총리는 일본에서 
광범위한 논쟁 끝에 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에 따라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병했습니다. 미야자와 
시대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세계는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경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공급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여전히 
팬데믹에서 회복 중이던 무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나 지역도 이 문제를 다른 나라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며 모든 국가와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증진하고 있다

해양 
안보 활동

2022년 6월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안보 정상 회의에서 
한 기조 연설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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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이 전쟁을 자신의 일로 여겨야 
합니다. 

남중국해에서는 규칙이 정말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제법, 특히 모든 관련 
국가들이 수년간의 대화와 노력 끝에 
합의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준수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협약에 따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재판소의 
판결도 준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위치한 동중국해에서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현상태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에 있는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서 사람들의 다양성, 
자유 의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2
년 초부터 북한은 새로운 유형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을 
전례 없는 빈도와 새로운 방식으로 
거듭 발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며 핵 
및 미사일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 사회에 
분명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제안된 유엔 결의안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본의 최우선 과제인 
일본 국민 납치 문제도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간에는 
국제 관계를 지배하는 보편적 규칙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본질적이고 심각하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고된 노력, 대화, 합의를 통해 
구축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규칙이 무시되어 깨지고, 
무력을 사용하여 현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저항 없이 수용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군사나 경제적으로 
강압하는 무법 세계로 돌아가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겁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은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모두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핵무기가 없는 세상 
등 미래를 위한 이상을 굳건히 견지하고 
상황에 따라 예리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은 새 시대를 위해 철저한 
실용주의를 고수하는 현실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겸손과 유연성,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관용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일본, 아시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 대처하는 데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비전
이 지역의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기시다의 평화 비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거기 더해 다음 5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지역 내 일본의 외교 
및 안보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	첫째,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향해 새롭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둘째,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미일 
동맹을 보강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나라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	셋째,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노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	넷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	다섯째, 경제 안보 등 새로운 정책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법치는 

2022년 6월 일본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가 동해 상공을 
비행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함에 따라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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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 질서를 뒷받침하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 주권 존중 
등이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에서는 자유 무역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 의지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인 만큼 인권 존중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술한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갈망하며 집단 지혜를 모아 
개발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방금 언급한 
규칙과 원칙은 유엔 헌장의 목적 및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칙이 불편해져도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으며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규칙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지하는 이 비전은 국제 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일본은 아세안이 자체 기본 정책으로 개발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전망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살펴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인도 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위대한 공통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안보 이해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들이 다른 나라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포용성에 기반한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개념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곳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총리에 선임된 후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처음으로 방문했고, 이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역사는 오랜 선의와 우정의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이 전례 
없는 지진과 쓰나미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태평양 섬국가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의 
실존적 도전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이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과 협력하여 
미크로네시아 동부에 해저 케이블을 놓는 등 최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시에 도움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태평양 섬 파트너와 협력하여 규칙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해양 질서를 보장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기반한 협력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협력은 
인프라 건설 같은 하드웨어에 국한하지 않고, 현지 인적 
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적이고 포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및 민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잠재적인 투자 파트너로서 
일본은 아세안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원해왔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협력하여 지역에 대한 
자원 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아세안과 태평양 섬국가와 
더불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 
회의에서 쿼드는 향후 5년 동안 인도 태평양에 미화 
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인프라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임을 확인했고, 이는 인도 태평양의 생산성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가속할 것입니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최적화되고,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국제 협력을 
수행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여 기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3년 봄까지 평화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계획을 수립하여, 순찰선을 제공하고, 해양 사법 
역량은 물론 사이버 안보, 디지털 및 녹색 이니셔티브,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비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은 인공 위성, 인공 지능, 무인 
항공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 해양 안보 노력을 
특히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식과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3년에 
걸쳐 기술 협력, 교육,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최소 20
개국의 해양 사법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안보 인력을 
800명 이상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순찰선을 포함한 해양 안보 장비 제공과 인도 태평양 
국가의 해상 교통 인프라 개발 등에 최소 약 2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쿼드의 협력과 국제 기구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태평양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법치 같은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 간 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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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1500여 명의 법치 및 거버넌스 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역할
이제, 안보 영역에서 일본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안보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독일은 안보 
정책을 전환하고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2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이웃나라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과거 중립 정책을 바꾸고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 자신도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동아시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러시아 정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며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의 
총리로서 저는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평화로운 질서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력이나 

위협으로 다른 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짓밟는 주체의 
출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억제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평화 수호 국가로서 계속 목소리를 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주변 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은 2022년 말까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 내에 일본의 국방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포함한 어떤 옵션도 
제외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노력을 헌법의 범위 내에서 미일 동맹의 
기본 역할과 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일본의 접근 방식을 다른 나라에 설명할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혼자 보장할 수는 

2022년 5월 도쿄에서 열린 4자 안보 대화 정상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Kishida Fumio) 일본 총리(오른쪽),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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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다층 안보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국방 역량에 
대한 제 결단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미일 안보 및 국방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할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인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초석이 된 미일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하여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와의 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국방 장비 및 국방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상호접근협정과 
관련하여, 일본은 2022년 1월 오스트레일리아와 협정을 
체결하고 영국과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은 
유럽과 아시아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과도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양 질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은 2022년 6월 구축함 이즈모가 이끄는 
해상자위대 부대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개하여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을 포함한 지역의 국가들과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핵 억제
셋째,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재앙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핵무기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핵무기 위협 또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핵폭탄 투하의 참상을 겪은 
유일한 나라의 총리로서 강력히 호소합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위협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이미 핵 확산 금지 체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들이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미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나라로 더 확산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북한은 ICBM급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을 
자주 반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주변의 핵무기를 포함한 불투명한 군사력 증가는 
심각한 지역 안보 문제가 됐습니다. 이란의 핵 협정 준수 
복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핵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에 뿌리를 둔 일본 총리로서, 
저는 현상황을 반전시키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개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면서 일본을 둘러싼 냉혹한 안보 환경의 현실을 
직시하고, 동시에 핵무기가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 사이에는 그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핵무기 해체 노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핵무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해체의 
불가역성과 검증 가능성, 핵무기 
보유국 간은 물론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투명한 방식으로 핵 
역량을 늘리고 있는 일부 국가를 염두에 두고, 모든 
핵무기 보유국에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은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미국과 중국에 핵무기 해체 및 무기 
통제에 관한 양자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거의 잊히다시피 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인도 해군 항공모함 INS 비크라마디티야
(앞)와 일본 헬리콥터 항공모함 JS 
이즈모가 벵갈만에서 말라바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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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금지 조약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 핵무장 및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2022년 8월에 핵무기 보유국과 핵무기 비보유국이 
모두 참여하는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핵무기 사용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됨에 따라, 핵무기 사용의 재앙과 비인간성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핵폭탄 투하로 피해를 
본 유일한 국가로서, 일본은 2022년 6월에 열리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관한 회의를 비롯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핵폭탄 투하의 냉혹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제가 외무성 대신으로 재직할 
때 설립한 핵무기 해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저명인사 
그룹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핵무기 해체의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 
저명인사 그룹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 그룹은 다양한 국가의 현직 및 전직 정치 
지도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며 2022년 히로시마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 
한국, 미국은 지역 안보, 유엔에서 심의, 외교 노력 
부문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유엔 개혁
넷째,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할 유엔을 개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기본 
책임을 가진 러시아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유엔에 시련의 시기를 안기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외무성 대신 시절부터 유엔의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는 
정상급 외교 기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유엔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엔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 것입니다. 일본은 2023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합류할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경제 협력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 등 새로운 정책 분야의 국제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른 국가에 
부당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우리는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고 시급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경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사이버 안보 및 
디지털화와 같은 영역이 국가 안보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본은 경제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 안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총리로 선임된 후, 일본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안보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일본이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G7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본과 아세안은 오랫동안 다층 공급망을 
구축해왔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이러한 공급망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향후 5년 동안 100여 개의 공급망 복원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 사회에서 경제력을 포함해 한 국가의 
지위가 상승되면 해당 국가는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제 
협력과 재정 지원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수혜국 
국민의 장기적인 복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각국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하며,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인간안보 
사상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세안과 인도 
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성장 동력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아무리 크고 힘든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다음 단계로 
높일 것입니다. 이를 달성한다면 반드시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희망이 가득 찬, 밝고 영광스러운 
세상, 신뢰하고 공감하는 세상 말입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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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국방

이 세대를 정의하는 여러 어려움이 인도 태평양 
전역의 자체 방위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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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MK44 부시마스터  
30밀리미터 체인 건으로 무장한 
타이완 육군의 CM-34 윈파오는 
최대 시속 100킬로미터로 모든 
지형과 조건에서 적을 추적할 수 

있다. 타이완 중부에서 생산되는 8륜 장갑차 
CM-34는 2023년까지 300대가 운용될 
예정이다. 타이완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타이완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에서 이름을 가져온 윈파오(雲豹)
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체 
군사력 발전 트렌드의 하나인 국내 방위 산업 
가속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2022년 6월 타이완이 산악 시험장에서 CM-34를
선보이기 몇 주 전에 한국 연구진은 앞으로 CM-34
같은 군용 차량을 보완하게 될 인공 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통신사는 자율 
주행 기술이 인간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받고 
독특한 지형을 분석하여 고속에서도 주행 경로를 
설정한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국내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주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자율 
주행 기술을 발표하면서 불발탄 처리용 모바일 
레이저 장치, 국가 공역 감시용 장거리 레이더, 
강력한 탄환을 막아낼 수 있는 경량 헬멧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2022년 7월 말 한국은 KF-21 
보라매의 처녀 비행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가 됐다. 
CNN은 한국 공군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치명적 팬데믹부터 중국의 공격적인 군비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세대를 
정의하는 다양한 과제로 인해 인도 태평양 전역의 
국가들이 자체적인 무기 체계와 기타 국방 자산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도, 일본, 한국, 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 정부는 지정학적 모호성과 
진화하는 위협 속에서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면서, 국제 제재로 인해 무기 

산업이 붕괴된 러시아 등 문제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방위 
산업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21년 일본 국방 백서에서 
항공기, 구축함, 잠수함, 미사일, 전투 차량, 위성, 
전자전 시스템 개발을 촉구하며 "갈수록 빨라지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다중 영역군을 
구축함에 따라 국방 예산을 9년 연속 증액하고 
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동향은 중국의 방위 
정책과 군사 활동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더불어, 
일본과 국제 사회를 비롯한 지역에 심각한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극초음속 항공기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더 재팬 타임스 신문은 일본 방위성 
획득기술군수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진들이 2022년 중반에 극초음속 역량에 대한 
첫 번째 연소 비행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필리핀 등 파트너국과 체결한 십여 가지 

인도 국방부가 국내에서 개발된 테자스 마크2 전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계약을 국내 제조사와 체결했다.  로이터

2021년 9월, 한국에서 처음 제작된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되고 있다.  한국 국방부/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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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약을 늘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성 
대신은 백서 서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보 문제와 불안정화 요인이 더욱 구체화되고 
악화됐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큰 시험대에 
올랐다"며 "안보 환경의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은 자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근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굳건한 의지
중국 해안에서 1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타이완보다 지역 안보 과제가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을 강화함에 따라 인구 2400만 명의 타이완에 
천연 해자 역할을 해온 타이완해협이 점차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2022년 
인민해방군 항공기는 타이완의 방공 식별 구역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침범했으며 이는 타이완을 
지치게 만들어 방어력을 압도하기 위한 중국의 
회색 지대 전쟁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022년 
8월 인민해방군은 타이완해협 주변 해상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다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탄도 미사일 중 일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졌다. 이러한 불안정화 
훈련은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중국 국방부 장관 웨이펑허(Wei Fenghe)는 
2022년 6월 싱가포르 국제 안보 정상 회의에서 

타이완이 독립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주저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였던 적은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고 
분석가들은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인민해방군의 
전쟁 계획을 정밀 조정하는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러시아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의 "무한대" 우정을 
재차 강조했다. 독립적인 싱크 탱크인 미국 
평화연구소는 2022년 3월 분석에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는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위협적인 주변 독재국가가 공격적으로 민족 통일을 
추구하는 대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두 나라가 분명한 평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차이잉원(Tsai Ing-wen) 타이완 총통은 
2016년 최초 당선 이후, 잠수함, 스텔스 전함, 
기뢰부설함,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적이 
공격하기 힘든 첨단 이동형 무기의 국내 개발을 
포함하여 타이완군의 현대화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고슴도치 전략"으로 알려진 전략에 
따라 타이완은 침략국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안기는 비대칭 방어력에 주력하고 있다. 타이완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리시민(Lee Hsi-min)
전 대장은 2022년 6월 더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키기 너무 어려운 존재가 되어 
적이 공격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킬로미터의 벙커 파괴 
무기와 전투기, 순항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지대공 무기 개발을 포함하여 2022년에 연간 
미사일 생산 능력을 약 500개로 2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발표는 공격용 드론의 제작 계획이 공개된 다음 
이뤄졌다. 타이완은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사용할 국방비로 미화 82
억 달러를 추가 승인했으며, 이 중 3분의 2를 
미사일과 대함 무기를 국내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들 자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와의 군사 거래를 통해 강화되며, 그  
예로 2022년 6월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미화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해군 장비와 부품을 

2022년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훈련 중 태국 및 미국 해병대가 태국 
해병대 상륙 강습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타일러 라박(TYLER HLAVAC) 중사/미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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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것을 들 수 있다. 자비에 창(Xavier Chang)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타이완이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으로부터 세 차례 구매한 사실은 
타이완과 미국 간 굳건한 협력 파트너십이 타이완의 
자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다"며 "권위주의적 팽창주의의 
최전선에 위치한 타이완은 타이완해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을 다짐으로써 글로벌 민주주의 복원력을 
공동 강화하면서 앞으로도 자위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립 추구
2021년 세계 3위의 군비 지출국인 인도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유로 방위 산업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산맥에서 
수십 년에 걸쳐 국경 분쟁 중이며 2020년 중반 
양국 군대 간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분쟁 해소 협상이 또 
다시 정체됐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민주주의 이상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전쟁이라고 광범위하게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에 
엄격한 제재가 가해졌다. 그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 및 
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오랫동안 인도의 주요 무기 
공급원 역할을 해온 러시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인도를 비롯한 해외 
수입국은 러시아산 전투기, 전차, 기타 무기 체계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 
비영리 싱크 탱크인 로버트 랜싱 글로벌 위협 및 
민주주의 연구소는 2021년 4월 보고서에서 "러시아 
방위 산업과 국방 명령 체계에 만연한 부패로 인해 

러시아가 세계 군사 선진국에 비해 20~25년 뒤처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인도는 수입 무기 중 62퍼센트를 러시아에 의존하며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자리잡았다. 전  
인도 육군 중장 DS 후다(D.S. Hooda)는 2022년  
4월 더 디플로매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며 러시아군 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도가 필요로 하는 예비 부품 중 일부를 
러시아군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도의 군사 지출은 33퍼센트 급증했고 
2021년에는 미화 760억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비 지출국으로 등극했다. 
연구소는 "인도는 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국방 예산 중 64퍼센트를 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두 가지 방위 산업 통로를 구축했고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미화 총 280억 달러를 국영 및 민간 
방위 산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 기업은 국방 
연구 및 개발국의 지원 아래 대공방어 및 전자전 
시스템, 다연장 로켓 발사기,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전차, 경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다. 인도 
국내에서 처음 건조된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는 
2022년 9월에 취역했다.

2022년 중순 국방부는 국방 연구 및 개발국이 
개발한 기술이 사용된 아스트라 Mk-1 공대공 
미사일을 공군 및 해군 항공기에 장착하는 계약을 국영 

타이완의 연례 한쿠앙 훈련 중 타이완 육군 대원이 타이완 국내에서 
제작된 자주포 주변에 서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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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체결했다. 전 인도 공군 소장 아닐 초프라
(Anil Chopra)는 힌두스탄 타임스 신문에 이 
프로젝트가 자립으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뉴델리 공군력 연구소 소장 초프라는  
"인도는 러시아 및 이스라엘제 미사일 체계에 
의존해왔다"며 "하지만 아스트라 미사일의 국내 
생산으로 중요한 국방 역량 공백이 메워졌다"고 
말했다.

포브스 잡지에 따르면 2020년 인도 정부는 
저격용 소총부터 미사일 구축함까지 100여 
종의 무기 및 시스템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 
정부의 "자립하는 인도" 캠페인의 일환이며 
금지 품목은 300가지 이상의 군사 자산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인도는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국에 인도 방위 산업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2022년 4월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후 며칠 뒤에 주 인도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인도 미국 관계가 "방위 
역량 강화 협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제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에 따르면 
싱 장관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십 년 전 인도는 
미국에서 미미한 규모의 국방 물자를 수입했지만, 
지금은 그 규모가 미화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며 "이러한 성장 속에서 미국 방위 산업이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에 따라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권 수호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히말라야든 남중국해든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영토 보전은 국내 방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 찰스 플린
(Charles Flynn) 대장은 2022년 5월 하와이 국제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포럼과 인터뷰를 
갖고 "현재 기술부터 무기 개발, 개념, 투자 대상 
역량 검토, 투자 규모까지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플린 대장은 "확실히 영토 방어에 

관련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25보병사단에 소장으로 부임한 후 
부사령관으로 진급할 때까지 그러한 주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원 경쟁이 치열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국가 
주권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광물, 담수, 식량, 
기타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긴장과 위협이 
있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190년 동안 조약 동맹국으로 미국과 
협력 중이며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에서  
2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 태국은 최근 수십 년 
간 주변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국내 테러리즘은 물론 악명 높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마약 거래를 중심으로 
한 국제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며, 국가 안보와 
주권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태국의 2022년 국방 예산은 미화 70억 
달러로서 국내 총생산의 1.3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국제무역청은 "태국 
정부는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20개년 국가 전략에서 
국내 방위 산업을 우선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방위 산업 지구를 구축하고 있다. 
무인 차량, 가상 현실 및 시뮬레이터, 통신, 로켓 
유도 시스템 등의 민군 겸용 기술을 개발하는  
태국 국방기술연구소가 2021년 10월에 개최한  
"21세기 태국 방위 산업 엿보기" 웨비나는  
"태국은 복원력이 있는 국내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해외 업체를 통해 무기를 조달하는 
수입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또한 국내 산업 
개발을 뒷받침하고, 태국군의 활동 효율을 높이고, 
태국군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효율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국방 조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 이전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걸림돌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태국의 

"현재 기술부터 무기 개발, 개념, 투자 대상 역량 검토, 투자 규모까지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 찰스 플린(Charles Flynn)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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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지출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러시아 등 
상위 5개국이 전체의 62퍼센트를 차지하는 세계 
군사비 지출이 2021년 사상 처음으로 미화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데 일조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이 국방비를 증액한 데는 공통 위협이 
존재한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난톈(Nan Tian) 박사는 보도 자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 등 
국가가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일례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이 참가하는 오커스 
삼국 안보 협정은 미화 1280억 달러 규모의 
핵추진 잠수함 8척을 오스트레일리아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1년 9월 체결된 
오커스 조약에 따라 삼국은 인공 지능,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및 극초음속 대응, 양자 기술 
등의 첨단 역량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있다. 
백악관은 오커스 창립 1주년 기념 성명에서 "
잠수함을 비롯한 기타 중요 방위 및 안보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동맹국과 긴밀한 파트너국을 
참여시킬 기회를 찾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 공장 폐쇄, 공급망 
정체에도 불구하고 2021년 중국의 군비 지출은 
4.7퍼센트 증가하며 미화 29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민해방군은 타이완이 처음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총통 선거를 준비하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하고 워 게임을 진행하여 

제3차 타이완해협 위기를 일으켰다. 중국의 
위협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지역에 배치하며 
끝났다.

타이완해협에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은 일본에 큰 우려다.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센카쿠제도 주변 해상을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은 2021년 연례 백서에 처음으로 
타이완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일본의 
안보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 타이완 주변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은 지역 내 재앙적인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국방비를 미화 541억 달러로 7.3퍼센트 증액했다. 
이는 5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다. 이러한 
국방비 증가 추세는 조만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2년 중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여 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정부는 경제 정책 초안에서  
"동아시아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현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인해 지역 안보가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일본은 국가 안보를 
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o

2022년 1월 전투 준비 훈련 중 타이완 해군이 타이완 국내에서 건조된 
코르벳함 타 치앙에서 플레어를 발사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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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서 저는 훈련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군인으로서 단계별 

훈련을 거쳤고, 진급용 훈련을 거치기도 했으며, 
우리 중에는 이제 군의 훈련 시스템과 프레임워크를 
검토할 단계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과학적이거나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훈련을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싱가포르가 어떻게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군을 훈련시켰으며, 어떻게 
다양한 군대와 협력하여 
함께 훈련하고, 배우고, 
상호 신뢰와 상호운용성을 
구축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의 상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훈련은 싱가포르군의 생명줄입니다. 
싱가포르군에서는 "열심히 훈련하고 쉽게 싸우자"
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분기마다 18세 이상 모든 
남성을 징집하고 2년 내에 전투력을 갖춘 군인으로 
훈련시킵니다. 법에 따라 복무 기간이 끝나면 모든 
현역 또는 예비군은 10년까지 매년 최대 2주 동안 

군사

싱가포르 육군이 
차세대를 위해 
전력을 재구성하고 있다
프레데릭 추(FREDERICK CHOO) 준장/싱가포르 육군

싱가포르 공군 AH-64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가 아이다호 주방위군의 

오차드 전투 훈련 센터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군에 

해외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파트너국 중 하나다. 

토마스 알바레즈(THOMAS ALVAREZ)/아이다호 

주방위군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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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기본, 특기, 
부대 기반, 기동은 물론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매년  

10만여 명을 훈련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 모든 훈련을 
국내에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군은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싱가포르의 영토 면적은 725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600만 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토지 자원의 약 
10퍼센트만 국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학교나 산업 허브 같이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싱가포르군은 세 가지 
방식으로 훈련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현지 훈련 
공간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해외 훈련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시뮬레이션 기술을 십분 
활용합니다. 

현지 훈련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SAFTI 시티를 건설 중입니다. SAFTI는 싱가포르군 
훈련소의 약자입니다. 이는 첨단 시가전 시설로서 
미래 전장의 특징인 밀집된 도심을 재현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1단계는 2025년에 완료될 것입니다. 면적 
88헥타르, 축구장 약 100개 크기의 SAFTI 시티는 두 

섹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산업 지구를 
재현한 첫 번째 섹터에서는 방어 작전을 훈련할 수 있고, 
이곳의 주요 시설에는 페리 터미널, 창고, 석유화학 
공장이 있습니다. 69개 건물로 구성된 두 번째 섹터는 
전형적인 도심과 거리를 재현합니다. 이곳에는 여러 
지상 출구로 이루어진 모의 지하철을 포함한 통합 교통 
허브, 서로 연결된 고층 건물, 밀집된 건물 지역, 여러 
개의 진입/진출 도로 네트워크가 건설될 것입니다.

다양한 옵션
SAFTI 시티는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데이터 분석과 첨단 전장 계측기를 활용하여 
더욱 스마트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여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훈련 환경을 구현할 것입니다. 
사격 방향에 따라 반응하고 위치를 변경하는 스마트 
상호 작용 표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존의 더미 
표적보다 사실적인 훈련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대원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센서와 화상 장비를 완비할 것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증거 기반 피드백 루프를 통해 
훈련을 개선할 것입니다. 더불어 싱가포르군이 기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전자 훈련장 3개를 건설할 것이며 첫 
번째 훈련장을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자 
훈련장은 최소한의 공간을 최적화하여 주요 효과와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은 싱가포르 
육군에 싱가포르보다 약 6배 더 큰 

퀸즈랜드 쇼얼워터 베이 
훈련 지역을 제공한다.

SPC. 마이클 샤프(MICHAEL SHARP) 상사/미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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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타이거 밤 훈련 중 미국 육군과 함께 진행된 실사격 훈련에서 
싱가포르군이 위치를 지키고 있다.   아르만도 R 라이몬(ARMANDO R. LIMON) 하사/미국 육군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최단 시간 내에 소규모 부대를 
전투 준비시키며, 3D 모바일 표적, 전장 시뮬레이션, 
상호 작용형 아바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대원들에게 
현실감 넘치는 훈련 상황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자 
훈련장은 SAFTI 시티의 동시 사용을 보완하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재래식 지형부터 도심 지형까지 
훈련의 연속성을 구현합니다.

훈련 시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예로는 10여 년 전에 완성된 다중임무훈련장을 들 
수 있습니다. 다중임무훈련장은 원래 길이 100미터의 
단일 야외 사격장이었지만, 현재는 3층 실내 사격장으로 
개조되어 1층 및 2층 사격장을 비롯하여 총 7개의 

사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중임무훈련장은 
싱가포르에서 자체 개발한 첨단 표적 시스템을 적용하여 
50미터부터 1킬로미터까지 사격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전 같은 주간, 야간, 전천후 사격 훈련을 제공하여 
훈련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대원 900명이 
사격 훈련하는 데 야외 훈련장에서 2~3일이 걸렸지만 
이제 하루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야외 사격장 7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해외 훈련장을 찾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훈련장은 
훈련 공간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중 및 지상 통합 훈련, 독일과 
인도에서 장갑차 실사격 훈련, 태국과 뉴질랜드에서 
장거리 무기 시스템의 실사격 훈련 등 국토가 좁은 
싱가포르에서 할 수 없는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호스트국의 지원 아래 7개국 10개 
시간대에서 단독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훈련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합동 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싱가포르에서 할 수 없는 훈련을 
합니다. 현재, 싱가포군의 전투력에 합동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참모총장 릭 버(Rick Burr) 중장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의 
쇼얼워터 베이 훈련장까지 훈련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싱가포르보다 10배 더 

싱가포르군이 해외 
훈련장에서 단독 및 합동 
훈련할 수 있게 배려해준 
파트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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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훈련장에서 3배 더 많이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군이 해외 훈련장에서 단독 및 합동 훈련할 

수 있게 배려해준 파트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포징 세이버 훈련을 통해 실전 
같은 대규모 합동 훈련을, 트라이던트 훈련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육군과 3군 합동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은 싱가포르군이지만, 
이러한 훈련을 통해 경험을 확대하고 파트너국과의 
상호운용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성공 시뮬레이션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싱가포르군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훈련합니다. 
저렴한 비용, 짧은 시간,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여 갈수록 커지는 훈련 요건을 더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규모 교차 부대 및 합동 작전 시나리오를 
안전하고 꾸준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색 
지대 및 다중 영역 전쟁 개념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역할도 하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글로벌 혼란에 
더욱 복원력을 갖춘 훈련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쟁 개념은 다중 영역 자산 및 효과의 통합이 
필수적이며 평시 훈련 중 이를 많이 연습하면 필요할 

때 훨씬 훌륭히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유형별 
시뮬레이션 훈련과 과제별 야전 훈련은 더 이상 미래 
전쟁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및 신형 
훈련 시스템 간에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정의된 시뮬레이션 아키텍처와 데이터 표준을 통해 
조화로운 전장을 제공하는 공통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싱가포르의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하는 전투팀, SAFTI 시티에서 
훈련하는 기계화 부대, 오스트레일리아 쇼얼워터 
베이에서 진행되는 공중 지상 실사격 훈련을 싱가포르의 
훈련 통제소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싱가포르가 추진 중인 비전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시뮬레이션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이유는 데이터, 
빅 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의 출현입니다. 사상 최초로 
우리는 풍부한 훈련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조직하고, 활용하여 상세 평가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간에 따른 학습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미래에는 모든 
대원이 마치 운동 선수처럼 디지털 커리어 스코어카드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입대할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사격 결과와 직무 역량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원들의 훈련과 참여 방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차별화된 훈련법과 맞춤형 훈련을 개인과 부대 단위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대원들은 강점과 

혁신적인 시설

SAFTI 시티로 알려진 싱가포르군 훈련소는 스마트 기술, 변경 가능한 구조, 
데이터 분석, 기타 차세대 기능을 통합하여 여단급 시가전 훈련을 시뮬레이션할 
것이다. 2025년에 문을 열 예정인 88헥타르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고층 주택, 
산업 건물, 지하철 및 도로로 이루어진 교통 허브를 재현할 것이다.

싱가포르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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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에 대해 정량적인 
데이터를 받게 되고 
교관들은 이러한 증거 
기반 접근법을 표적화 
훈련을 설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 요소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원들은 
학교와 군 외부의 직장 그리고 상업 및 게임 부문을 
통해 디지털 맞춤형 훈련과 학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차세대 시뮬레이션은 게임 및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합하여 대원들을 참여시키고 기술 숙련을 위한 훈련 
동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대원들을 
더욱 스마트하게 훈련시키고 훈련 경험을 개선하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무적인 변화
요약하면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차세대 훈련 방식을 
고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통해 싱가포르의 제한된 
국토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시민군을 육성하고, 
훈련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독 훈련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요소에 불과하며, 다른 군대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단독 훈련만큼 중요합니다. 
합동 훈련을 통해 서로 배우고, 우정을 쌓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군은 초기에 합동 훈련을 통해 조기에 빠르게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전문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육군과의 타이거 밤, 말레이시아 육군과의 세만가트 
베르사투, 브루나이 육군과의 마주 베르사마, 태국 
육군과의 코차 싱가 등의 양자 및 다자간 훈련을 통해 
지역 파트너와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훈련에 참가하며 경력을 쌓았고 전문적인 
차원은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긴밀하고 오래 지속되는 양자 
방위 관계의 기반이며 앞으로 이러한 훈련 기회가 
완전히 재개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조만간 SAFTI 
시티나 전자 훈련장에서 함께 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통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양자 및 다자간 훈련 설계법을 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 혁신은 국토가 제한된 싱가포르에서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훈련 시설 설계를 극대화하고, 강화하고, 
재구축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훈련 
전략은 물론 시뮬레이션 종합 계획으로 이러한 노력을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간 훈련에 
참가하고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운용성을 보강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함께 
배우고 협력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o

하와이 스코필드 버락에서 열린 
타이거 밤 훈련 중 미국 육군과 
함께 진행된 실사격 훈련에서 

싱가포르군이 작전을 조율하고 있다.   
아르만도 R 라이몬(ARMANDO R. LIMON) 하사/미국 육군

2022년 5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서 싱가포르 육군 
참모총장 프레드릭 추(Frederick Choo) 준장이 기조 연설을 한 것을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다.



2020년 다국적 환태평양훈련 중 하와이 해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함정이 항해 중이다. 
댄 바드 (DAN BARD) 병장/캐나다 해군

안보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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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태평양에서 상호 안보 이해가 
결집됨에 따라 공통 안보 역량이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방 분석가들은 인도 태평양이 
방위에 있어 국가들을 구속하는 
일련의 정교한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국가가 공통 안보 
위협을 중심으로 결합하여 비공식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군사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늘어나는 다자간 군사 훈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82년 태국과 미국 간 
양자 훈련으로 시작한 코브라 골드 훈련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20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훈련 중 하나로 발전했다. 전통적으로 양자 훈련으로 
진행됐던 가루다 실드는 2022년 인도네시아, 미국과 
함께 12개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훈련으로 확대됐다. 
마찬가지로 인도와 미국 사이에 시작된 말라바르 훈련에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이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022년 하와이와 남부 캘리포니아 주변 해상에서 실시된 
대규모 환태평양훈련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페루,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통가, 미국, 영국 등의 26개국이 참가하며 
다자간 훈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2022년 6월 국제전략연구소의 후원 아래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는 기조 연설에서 "전 세계를 돌아보며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인도 태평양 
비전을 제시하고 거대한 공통 비전을 공유했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국들이 다른 나라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각자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포용성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의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도 태평양의 많은 다국적군 주둔과 
합동 훈련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국가 간 결속이 
드러났다. 지난 1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은 모두 그러한 작전에 참여했다.

양자주의 확대
이러한 집단 안보 융합의 핵심에서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다양한 양자 관계를 강화하며 군사 훈련, 연습, 기타 
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과 싱가포르는 항구를 
상호 방문했다. 일본과 한국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더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2022년 6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움직였다. 한편, 교도 통신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은 합동 훈련과 활동의 "정교함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국방 협력을 
심화했다.

샹그릴라 대화 며칠 후, 기시 노부오(Kishi Nobuo) 당시 
일본 방위성 대신은 도쿄에서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신임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AP 통신에 
따르면 말스 장관은 도쿄에서 열린 합동 기자 회견에서  

인
2022년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장관(왼쪽), 기시 노부오(Kishi Nobuo) 당시 일본 방위성 대신과 회담 중이다.  
채드 J 맥닐리(CHAD J. MCNEELEY)/미국 국방부

포럼 스태프

인도 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지역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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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협력을 통해서만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고, 군사력의 효과적인 균형에 기여하고, 지역의 안정, 
평화,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논의한 것과 더불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일방적인 
현상태 변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해상 질서를 추구하는 상호 비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시 대신은 "아세안과 태평양 섬을 비롯한 
지역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22년 6월 말스 장관은 뉴델리에서 라즈나스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첫 
국방부 장관 회의를 갖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말스 
장관은 "지리전략적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인도 태평양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압박을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복원력이 있는 인도 태평양을 지지하기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도 국방 지도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과 
미국의 담당자와 회담을 가졌다. 지난 한 해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와 한국, 

인도와 한국,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지도자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늘어났다.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은 아세안 지역 포럼과 
아세안 국방부 장관 회의 플러스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국방 
및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도 늘리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가격, 공급망의 상황이 악화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6월 중순 인도와 아세안 
외교부 장관들이 특별 회동을 갖고 유대를 강화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부 장관은 "인도는 인도 태평양의 중심인 
강력하고, 단결되고, 번영하는 아세안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인도와 아세안은 30여 년간 대화 
파트너였다. AP 통신은 자이샨카르 장관이 아세안 회원국 
간 육상 및 해상 연결 강화를 추진했으며, 아세안 인도 
연결 이니셔티브에는 인도, 미얀마, 태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삼자 관계도 집단 안보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의 
안보 지도자들은 인도 태평양의 쟁점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던 재커루와 코프 
노스 같은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유에스아시아 센터의 선임 정책 
펠로우 헤일리 채너(Hayley Channer)는 2022년 6월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하여 작년에 오스트레일리아가 평화유지군을 
비무장지대의 유엔사에 배치한 것처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에 적극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한 
역사가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즉시 군대를 보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이 오커스 안보 동맹을 
창설하는 등 인도 태평양 너머의 유대를 증진하기 위한 
삼자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

공통 비전
또한 집단 행동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2022년
2월에 공개한 최신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도 뒷받침한다. 
이 전략에 따라 미국은 광범위한 공식 및 비공식 관계와 

2022년 2월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중 한 태국 육군 병사가 정글 생존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포도 줄기 수액을 마시고 있다. 
존 R 리드(JOHN R. REED) 하사/미국 육군

태평양 국가 없이는 태평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거나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국가안보회의 인도 태평양 업무 조정자



조직을 통해 지역 국가와 5개 조약 파트너국의 집단 
역량을 활용하여 집단 역량을 구축할 것이다. 뉴델리 
공군력 연구소의 연구 펠로우 조시 M 폴(Joshy M. Paul) 
박사는 연구소 웹사이트에 에세이를 게시했다. "이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물질적 역량에만 의존하는 대신,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지역 국가들의 물질적 역량을 추구한다. 또한 이 전략은 
미국이 자국의 일방적인 비전을 지역 국가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국가의 선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인도, 
안보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일본, 아시아 다자주의에서 
중심성을 주장하는 아세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찾는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말이다."

미국 대통령 부보좌관 겸 국가안보회의 인도 태평양 업무 
조정자 커트 캠벨(Kurt Campbell)에 따르면 미국은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섬국가와도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그는 2022년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태평양 파트너 이니셔티브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유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 말했다. "21세기를 위한 푸른 태평양 의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행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주권은 
미국이 추구하는 태평양의 중심에 있다. 그러한 주권을 

훼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이니셔티브는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좌우명은 태평양 국가 없이는 태평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거나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 일은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태평양 섬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의 문제, 즉 코로나 
방역부터 회복, 관광, 무역 증진까지 주요 사안을 해결하여  
21세기에 활력을 더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티엔드라 프라사드(Satyendra Prasad) 유엔 주재 피지 
대사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태평양 주민과 정부는 태평양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미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환영할 

도쿄항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  AP 통신

2022년 5월 도쿄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왼쪽)가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를 만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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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라며 "미국과 태평양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부문에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파투마나바오에폴루 3세 파올렐레이 루테루
(Fatumanava-o-Upolu III Pa 'olelei Luteru) 유엔 주재 
사모아 대사는 행사에서 미국이 태평양 섬나라에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을 지지하고 미국에 참치 어획량과 관련하여 
태평양 섬나라와 조약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태평양 섬 지역과 경제, 군사, 경찰 
연계를 확대하는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도 2022년에 태평양 섬나라와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루테루 대사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태평양 국가들은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말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미국 
태평양 섬 정상 회의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확장된 프로그램에 8억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약속을 
강화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태평양 섬나라에 미화 
15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글로벌 협력
같은 생각을 가진 인도 태평양 국가들도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포럼을 찾고 있다. 일례로 
2022년 6월 말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정상 회의에 참석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은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침해하며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합동 훈련, 연구 협력, 
정보 공유를 늘리고 싶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기구의 최우선 과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꼽고, 사이버 공간, 기술, 해양 안보에 대해 
인도 태평양 파트너와의 협력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오늘날의 복잡한 환경에서 공통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 당시 일본 방위성 대신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는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현재 국제 사회는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경제 안보
강화된 안보 관계는 경제 부문과도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2022년 
5월 말 도쿄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시아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각국이 서로의 경제 성공에 
끼친 기여를 인정하며 적대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안보 
및 경제 부문의 포용적인 협력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그는 "안보는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각국은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며  
"여러 나라가 모여 다른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다. 따라서 서로 협력하여 집단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가 2022년 5월 
출범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일대일로 
같은 중국의 개발 계획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참가국이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중요한 경제 및 무역 문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리 총리는 기자들에게 "안보와 
경제는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안보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세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재정 및 안보상의 
어려움이 드러난 가운데,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인프라 계획에 대한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약탈적 차관 관행에 굴복한 국가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국가로부터 교훈을 
받고 행동에 나선 국가도 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중국 공산당이 밀접하게 연루된 중국 투자에 대한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2019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은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블루 도트
(Blue Dot)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블루 도트 네트워크는 
인도 등 국가와 협력하여 식량 안보, 보건, 자연 재해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된 제1차 미국 태평양 섬국가 정상 회의에서 
데이비드 파누엘로(David Panuelo) 미크로네시아연방 대통령, 프랭크 
바이니마라마(Frank Bainimarama) 당시 피지 총리, 마나세 소가바레
(Manasseh Sogavare) 솔로몬 제도 총리,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 기타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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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인 블루 
도트 마켓플레이스 같은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는 또한 중요 기술 및 재료 
개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 사이버 안보 
대응까지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급망 협력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집단 안보 활동의 초점이 되었다. 2022년 6월 초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가 후원하는 제7차 한미 전략 포럼에서 
왕윤종 한국 대통령 경제안보비서관은 기조 연설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은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 비서관은 "해외 생산 시설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과 더불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전략적 물자와 기술에 대한 공급 수요 
협력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핵심은 신뢰다. 상호 신회를 증진하여 공급망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안한 협력
분석가들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이처럼 체계화되지 
않은 안보 융합이 참가국 사이에 편안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안보 융합의 저변에 깔린 공통 가치를 
들었다. 한편, 지역의 기존 상호 방위 조약은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새롭게 부상 

중인 안보 협력의 전체적인 구조가 유연한 성격을 가지며, 
그러한 성격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정책 결정자들이 지역 내 공식 집단 안보 기구를 
만드는 것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곧 인도 
태평양에서 유엔과 같은 조직으로 구현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954년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영국, 미국은 
동남아시아조약기구를 결성하여 이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달리 
동남아시아조약기구는 집단 안보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조약기구에는 
정보를 확보하거나 전력을 배치하는 메커니즘이 없었으며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2년 뒤인 1977년에 공식 해산됐다.

오늘날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자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상호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호 안보 문제와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로 인한 안보 
융합이 지역 번영과 안정에 대한 전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는 지역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보와 기술 공유,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영역 등 측면에서 안보 및 국방 
관계의 질과 그러한 협정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과 전략적 계산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건설하려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오랫동안 정의해온 주권에 부합한다.  o

2021년 11월 독일 해군 프리깃함 바이에른이 태평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사미다레와 훈련을 마치고 도쿄에 정박 중이다. 2021년 8월 바이에른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했다.  AP 통신



사이버 
공간의 자유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권위주의 국가의 
디지털 주권으로 위장한 통제에 

저항하고 있다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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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의 인터넷은 러시아의 침공을 부당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거부한 중국 정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가득찼다. 중국 공산당의 의뢰를 받은 

검열관들은 2022년 초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에도 이와 
비슷하게 온라인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격리된 주민들이 식량과 약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소수의 온라인 게시물은 정부 
감시를 피했으나, 중국 정부의 통제는 전반적으로 성공했다.

중국의 인터넷은 개방적이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다.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게시물은 사라지고, 구독자의 
계정은 정지되거나 삭제되고, 국가의 관점을 옹호하는 
정치 선전만 만연하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위협과 
거짓 약속을 사용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국가들에 중국의 전략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군사 
기술과 지식 재산을 훔치는 해커를 포섭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권위주의 정권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주권을 온라인 감시 및 조치의 근거로 삼는다. 이들 
국가는 주권이 국가의 물리적 국경 내부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사이버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때로 
사악하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접근법도 있다. 인도 태평양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채택했으며,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및 기타 다자간 구상에 구현된 접근법처럼 말이다. 2022년 4월 
61개 국가, 영토, 다국적 조직이 채택한 선언(44페이지 참조)
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글로벌한 인터넷을 추구한다.

선언 서명국은 사이버 공간의 악당을 무시하지 
않는다. 일례로 2022년 7월 발간된 일본 방위성 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사이버 방어 사령부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방어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전문 사이버 방어 부대를 강화하고, 실전 
연습에 참가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정보전과 사이버전을 
비롯한 현대전에 완벽히 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을 지지한 국가 대부분은 인터넷의 
원래 약속을 지켜온 국가들이다. 뉴질랜드 총리실 사이버 
및 디지털 특별 대표 폴 애시(Paul Ash)는 선언 선포식에서 
"뉴질랜드는 인터넷을 선한 영향력으로 믿는다"며 "선언에 
명시된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계 관리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의 첫 정보전 사령관을 역임한 
전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장교 마커스 톰슨(Marcus 
Thompson)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민 대부분이 영토 

에든버러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공중전 센터에서 공군 대원들이 
시뮬레이션된 사이버 환경을 
논의하고 있다.
브렌튼 콰터스키(BRENTON KWATERSKI)  
상병/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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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디지털 주권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톰슨은 오스트레일리아 전략 정책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디지털 주권은 개념화하기 어렵지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의 긴장의 고조, 끊임없이 유포되는 
가짜 뉴스, 정교한 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빈번한 
언급, 외국 간첩에 대한 공개 발표로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마음에 주권의 중요성이 깊이 새겨졌다"며 "우리는 사이버 
스파이와 사이버 전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은 각 국가가 국경 내에서 자치권을 갖는다고 
이해되는 지리적 주권을 지지한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물리적 경계가 없다. 인터넷에 대해 각국은 각자의 길을 
추구할 수 있다. 이를 테면 국내 여론을 억압하고 국제 
사회에서 공세를 취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취할 
수도, 선언 서명국의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벨퍼 과학 국제 문제 센터는 "사이버 
주권에 대한 논쟁은 종종 사이버 공간이 전통적인 주권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에 대해 규칙을 세우는 경향이 늘고 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구소 프리덤 하우스는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사이버 주권을 행사할 
것인가》에서 "국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수십억 인터넷 사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국경을 오가는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종종 안보를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취해지는 규칙 제정의 움직임은 이번 합의 구축 선언의 
동기였다. 또 다른 요인으로 감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연결, 민주주의, 평화, 법치,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 및 기본 자유의 향유를 증진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단결한다."

이는 2022년 4월 61개 국가, 영토, 다국적 조직이 채택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의 첫 문장이다. 선언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파트너국"의 결의를 

촉구한다.

미국의 조지아 공과대학교 공공 정책 대학원의 평가에 따르면 

구속력이 없는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은 "인터넷의 약속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과 기본 자유를 

부정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최근 동향을 규탄한다."

선언 서명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 위험과 도전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국에 기반을 둔 싱크 탱크인 외교 협회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범죄, 테러, 기타 대내외 국가 안보 위협 등의 

중요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관리한다.

선언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 

다른 인권을 부정하는 인터넷 사용을 거부한다. 공격 행위에는 허위 

정보 방송, 국민 감시, 국내 방화벽 설치, 다른 관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이 포함된다.

선언은 "허위 정보와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의 확산을 

비롯하여 국가가 후원하거나 용인하는 악의적인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공공 및 민간 자산이 위험에 빠지고 중요 인프라의 보안 

및 복원력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많은 서명국은 사이버 

주권과 불법적인 온라인 관행을 이유 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선언이 글로벌 

분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선언에 서명한 국가는 물론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인용하여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가지는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돼야 하며 국경과 사용자가 선택한 매체에 관계없이 특히 표현의 

자유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다중 이해 관계자 자문 그룹의 회장 

폴 미첼(Paul Mitchell)은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은 우리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모든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다...이러한 참여가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지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중국과의 긴장의 고조, 끊임없이 유포되는 가짜 뉴스, 정교한 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빈번한 
언급, 외국 간첩에 대한 공개 발표로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마음에 주권의 중요성이 깊이 새겨졌다."

마커스 톰슨(Marcus Thompson)

전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정보전 사령관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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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인터넷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그 나라에 허용된 관행 및 법률과 일치한다. 언론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그러한 기준을 
반영한다. 반대로 정부가 국민을 엄격히 통제하고 
대외적으로 공격적이고 종종 은밀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국가는 사이버 주권 개념이라는 편리한 가면을 쓴다. 

한편 인권을 우선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에 대한 선언 서명국의 약속은 난제를 제시한다. 
순수하고 유익한 인터넷에 대한 이상주의적 비전은 
국가 안보와 국내법 및 기준 준수를 위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필요와 대치된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보고서 《주권과 인터넷 
이데올로기의 진화》는 "국제 긴장 증가, 민족주의 부활, 
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 실패로 인해 인터넷에 대한 원래 
이데올로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각국이 인터넷 자유를 약속했지만 인도 태평양과 
기타 지역의 군대는 사이버 시스템을 보호하고 갈등이 
생길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독재 정권들은 자국에만 이익이 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리덤 하우스는 이를 두고 "인터넷 
자유의 미래에 중대한 함의"라고 봤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도 
답보다 질문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공통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하다. 사이버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엄격하게 통제되는 인터넷보다 폭넓은 견해가 있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활력 넘치는 인터넷이 낫다는 것이다.

향후 방향
2020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가상 사이버 
훈련 범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는 '지속 사이버 
훈련 환경(PCTE)'이 경계와 네트워크 전반의 실제 
방어 임무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고했다. 이 환경은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대원들이 캔버라의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사관학교에서 사이버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누누 캄포스(NUNU CAMPOS)  
상병/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대원이 사이버 공간 시뮬레이터를 운용하고 있다.  
크레이그 바렛(CRAIG BARRETT) 상병/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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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사용 및 개발을 통해 진화하고 사이버 전술, 기법, 
절차의 준비 태세를 연마하도록 설계됐다. 이 협정은 
악의적 침입자를 억제하는 데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글로벌한 인터넷 표현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트워크형 접근법의 한 예다. 오스트레일리아 
방위군 정보전 책임자 수잔 코일(Susan Coyle) 소장은 
더 코그니티브 큐비클 팟캐스트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일 소장은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업계, 학계 내에서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도 훌륭하고 역사가 깊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진정으로 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다. 이를 상호 협력을 통해 계속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인도 태평양 국가의 지도자들은 함께할 때 더 
강하다고 믿는다. 국가들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단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동맹에 
가입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4자 안보 대화, 즉 쿼드는 사이버 기술과 사이버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했다. 2022년 
5월 도쿄에서 열린 정상 회의에서 쿼드의 성과를 
요약한 백악관에 따르면 쿼드는 "사이버 안보 취약성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개국 전반에 복원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중점 분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끄는 중요 인프라 
보호, 인도가 관리하는 공급망 복원력 및 보안, 일본이 
지휘하고는 인력 개발 및 인재, 미국이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보안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국 정상들은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여 사이버 안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사이버 
안보 뉴스레터 더 레코드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쿼드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	교훈 및 모범 사례 교류를 포함하여 각국의 컴퓨터 
비상 대응 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다.

•	정부의 소프트웨어 조달을 위한 사이버 보안 표준을 
조정하여 소프트웨어 및 관리형 서비스 제공 업체의 
보안을 개선할 것이다.

•	업계, 비영리 단체, 학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인식을 높이고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의 날 캠페인을 출범할 것이다.

쿼드는 무기 체계와 상황 인식을 위해 통신과 위성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군 조직에 중요한 기술과 
사이버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중 하나에 불과하다. 2021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은 "사이버 역량, 인공 지능, 
양자 기술, 추가적인 해저 역량에 중점을 두기 위해" 
오커스를 설립했다.

2022년 5월 도쿄에서 열린 4자 안보 대화 정상 회의에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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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수십 년 전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과학, 행정 분야에서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 
지원을 증진"하기로 약속했으며 2022년
5월에 이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사이버 공간, 회색 지대 
전술 또는 직접 분쟁을 통해 국가 
내부 활동에 침입하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통합 억제력을 지원한다.

뉴스위크 잡지에 따르면 
이러한 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파트너십이 견제를 위한 노력이라는 
중국의 비난을 일축하고, 이러한 
파트너십은 지역 전반에서 사이버 
침입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균형 잡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원칙을 지키면서 군사 비밀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가 침해되지 않게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재택 근무자가 늘고 기업이 디지털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을 가속하면서 그러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개발된 자유방임접근법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이버 공간으로 주권 
통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자유방임과 
과잉 규제의 양극단 사이에 중간 지대가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혁신과 성장 전망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우려 해소 방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국가와 파트너국이 중국 및 기타 제한적인 
국가와 영향력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은 
사이버 스파잉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지역 정부들은 사이버 안보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의 서명국은 디지털 
기술이 "연결, 민주주의, 평화, 법치,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 및 기본 자유의 향유"를 증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편 중국은 사이버 주권이 정부가 자국 내에서 
원하는 대로 인터넷을 개발하고 규제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프리덤 
하우스가 평가한 70개 국가의 인터넷 자유도에서 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는 주로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단체로서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표현, 결사, 신념의 다양성이 
장려되고 보호되는 곳에서 자유가 번창한다는 전제 
하에 설립됐다.

프리덤 하우스는 2022년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미디어 환경 그리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가장 정교한 검열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며  
"중국 공산당은 매체의 직접 소유, 기자 인증, 당 지도자나 
공산당을 비판한 발언에 대한 엄격한 처벌, 언론사와 
웹사이트에 대한 일상적인 보도 지침을 통해 뉴스 보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는 중국이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스마트폰 앱을 삭제하고, 금지된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주제에 관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기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이 컴퓨터 그리드와 장치를 해킹하는 등의 
외부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정부 문서에서 인터넷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정부 문서에서 국가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후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방해하려는 노력을 인식한 
인도 태평양 서명국과 파트너국은 보안 조치를 위협하는 
해킹을 막으면서 인터넷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벨퍼 과학 국제 문제 센터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사이버 주권에 기반한 거버넌스 
모델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하는 다자간 모델을 지지하는 국가들 간의 분열은 
사이버 공간을 나누는 가장 두드러진 이념적 갈등"이라고 
설명했다.  o

일본 항공자위대와 미국 공군 사이버 운용 
대원들이 임무를 검토하고 있다.  
킴벌리 우드러프(KIMBERLY WOODRUFF)/미국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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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1년 12월 중국은 유엔에 서신을 
보내, 인터넷 서비스가 부족한 전 
세계 곳곳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스페이스엑스가 

발사한 인공 위성 네트워크의 일부인 
스타링크 위성 2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우주 정거장을 4개월 동안 두 차례 
기동해야 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은 불만 서신에서 유엔의 우주 조약 
조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른 나라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조약은 우주에 물체를 
배치하는 자는 누구나 기존 위성과 관련하여 
궤도를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에는 우주에 수백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있었으며 중국은 두 위성의 경로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중국이 3
인이 탑승한 톈궁 3호 우주 정거장을 처음 
발사했을 때도 위성들은 이미 궤도에 있었다. 

더불어 중국은 몇 주 전 러시아가 
지상 발사 미사일 시험 중 작동 불가능한 
위성을 고의로 파괴했을 때 유엔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폭발로 위성은 1500개의 
"장기 쓰레기"로 산산조각나며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인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톈궁보다 훨씬 큰 
국제우주정거장은 6명이 우주인이 탑승해 

있으며 톈궁이 3개 모듈로 구성된 것에 
비해 16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은 서신에서 스페이스엑스를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
미국의 스페이스엑스"를 공격했다. 우주 
조약에 따르면 우주에 발사된 물체와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이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주권 국가에만 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서 
비정부 기관의 활동은 적절한 우주 
조약국의 승인과 지속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주권 조항은 1967년에 
발효되어 112개 유엔 회원국의 비준을 
받은 우주 조약의 정식 명칭인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우주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국가의 침입을 막아내야 
하는 구체적인 주권 국경, 보호국, 영토 
또는 지역이 없다. 우주 조약은 소유를 
금지하고 국가 간 공유를 강조한다. 제
1조는 우주를 “모든 인류의 활동 범위"
로 선언하고 "천체의 모든 영역에 대한 
출입을 개방한다"고 명시한다. 또 제2조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한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누구도 독점할 수 없기에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낸다

포럼 스태프

우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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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엑스 스타링크 위성이 캐나다의 밤하늘을 공전하고 있다.  STOCKTREK/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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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우주는 지구와 다르다.
그러나 지역 및 이념적 이해가 경쟁하는 지구에서 

얻은 냉혹한 경험에 따르면 모든 주권 국가는 우주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들은 지구에 기반을 둔 전력의 
위성 강화 지휘 통신을 통해 적을 방어한다는 친숙한 
동기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주 조약 
서명국도 누구도 우주라는 경로와 목적지를 탐하지 
못하게 대비하고 있다. 

평화 수호 
미국 우주군 부사령관 존 E 쇼(John E. Shaw) 중장은 2022
년 공군대학교 에테르 잡지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미국의 
최신 군사 조직이자 최신 사령부인 우주사령부의 임무 중 
하나를 "자유롭고 무제한적으로 우주에 접근하고 우주 기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구에 전달하기 위해 우주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과 파트너는 지구에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공통 부문에서 제재된 활동을 막기 위한 전략과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이 활동은 지구의 삶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로와 고도의 궤도에서 날씨를 추적하고, 사람과 
화물을 조종하고,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등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위성을 보호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궤도를 이동하는 우주 관문, 달 채굴, 화성 식민지화가 
실현될 미래에는 군의 역할도 바뀔 수 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우주 활용을 돕기 위한 기업가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사적 소유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 조약에 따르면 
군을 보유한 주권 국가만이 우주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 및 상업 조직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시시피 대학교의 항공우주법 프로그램 공동 이사 
겸 비영리 우주 유산 단체 포 올 문카인드의 창립자인 
미셸 LD 한론(Michelle L.D. Hanlon) 박사는 2019년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간 및 
상업 조직은 변호사와 정치가에게 부족한 전문성, 실용 
지식,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민간 조직은 우주 
접근성을 높이고 지구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4만 2000개의 소형 위성으로 구성될 
스타링크 네트워크와 스페이스엑스 및 뉴질랜드에 본사와 
발사 센터를 둔 로켓 랩 USA가 추진하고 있는 재사용 
로켓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만 세 회사가 
민간 우주 정거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우주 상업화
2022년 4월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연례 우주 심포지엄에서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은 우주 상용화를 가속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디킨슨(James Dickinson) 

미국 육군 대장은 "상업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 빠르게 
적응하고, 더 쉽게 혁신하고, 첨단 기술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우주 구조물 복원력을 강화하고, 우주 
영역을 더 잘 이해하고, 신속히 의사를 결정하고, 전략적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유엔은 최상위 
우주법으로 여겨지지만 50여 년 전에 수립된 우주 조약을 
개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우주 조약이 제정될 당시 
구 소련과 영국이 조약에 참가했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 
비확산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조약 개정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주에서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과 유엔 인권 
선언에 명시된 재산 소유권 간의 명백한 모순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론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것을 소유권이라 부를 
것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은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류의 역사를 규정한 억압적인 
식민지화의 반복을 경고하고 있다. 한론 박사는 국가의 
필요성을 초월하는 우주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우주에서 주권이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식민지화의 개념을 
걷어내야 한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15, 16, 17세기와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우주에서 인간의 
활동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일부 당국은 위성 궤도의 할당을 감독하는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탄생한 
국제해저기구의 모델을 거론하고 있지만, 우주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지침으로는 반대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한론 박사는 미래의 화성 식민지 주민을 언급하며 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원칙에서 영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순간 화성 주민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답하는 데 지칠 것이고 그들만의 규범으로 문명을 
창조할 것이다"라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성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갖고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주 동맹 확장
한편 국가들은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군을 
준비시키면서 개별 및 블록 단위로 우주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던 
인도는 2023년에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55
개 회원국이 가입한 아프리카 우주국, 7개 회원국이 가입한 
중남미 카리브해 우주국, 12개 중동 회원국이 가입한 
아랍 우주 조정국 등의 다양한 역량을 갖춘 새로운 우주 
동맹도 등장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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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파키스탄, 페루, 태국, 터키 등을 포함하여 2005년에 
결성된 아시아 태평양 우주협력기구를 이끌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우주협력기구는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것이 광범위한 목표지만 중국판 위성항법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야심찬 국제 협력이자 18개국 우주인들이 
방문한 국제우주정거장은 25주년을 맞이하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22년 7월 러시아는 2024년 말까지 
국제우주정거장을 떠나 자체 궤도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적 
저항으로 가속된 서방으로부터의 이탈을 보여주는 또 다른 
움직임이다. 그러나 미국 우주국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의 
가장 큰 파트너인 러시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 유럽우주국의 10
개 회원국은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추진하고 유인 화성 
탐사를 준비하기 위한 나사의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했다. 
아르테미스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우주에 수립하는 시도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유인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모든 국가에 
개방하고 있지만, 아르테미스 가입국은 참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을 중심으로 주요 우주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이들 국가와 남부 캘리포니아의 밴덴버그 우주군기지 
복합우주작전센터에서 작전하거나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국가와 총 30개 이상의 우주상황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공식 군사 동맹을 멀리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합동 훈련을 
확대했다. 2021년 12월 유엔에서 영국이 우주에서의 위험한 
오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드러났다. 찬성 164, 반대  
12의 결과가 나온 투표에서 반대국은 주로 쿠바,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권위주의 국가였다. 
2022년 5월 연설에서 미국 우주사령부의 디킨슨 대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정성과 안보를 위협하는" 우주 
역량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령부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스페이스엑스 드래곤 캡슐이 분리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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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위성을 실은 인도의 지구정지궤도 위성 발사체가 스리하리코타 사티시 다완 우주 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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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목표가 "충돌을 처음부터 저지하거나 우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주가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역 인식
한론 박사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주의 평화를 이룩할 것이며, 우주 
평화를 증진하는 데 미군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모범을 보이고 평화롭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 국가를 이끌고 어떤 나라도 뒤쳐지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우주 진출은 국방에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군사 지출로 인해 우주 기술은 
크게 발전했다. 인류에 돌파구가 될 우주 태양광 발전이 
그 대표적 예다. 한편, 우주에서 영역 인식은 필수적이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웹사이트(Space-Track.org)를 통해 
잠재적 충돌을 추적하고 일반에게 알리고 있다.

한론 박사는 "우리는 우주 트래픽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면에 전 세계 방위 조직이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 공군 
연구소가 연구 중인 개념인 우주 "가드(guard)"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론 박사는 군이 진화하여 이전과는 다르고 무한한 
계층을 특징으로 하는 우주 과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구 대기권에 인접한 궤도의 
혼잡으로 인해, 해당 궤도는 원거리 소행성대이나 그 너머를 
탐사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주 탐사 확대로 주권과 국방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주국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 70여개 
국이며, 이 중 14개국은 궤도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주 조약이 발효된 지 불과 2년 후, 선구적 우주법 교수인 
스티븐 고러브(Stephen Gorove)는 우주 조약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의 사적 소유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76년 적도 7개국은 정지 궤도에 대한 
주권을 선언했다. 적도 상공 3만 5400킬로미터에
통신, 정보, 미사일 경고 위성을 배치하면 지구의 한 
위치를 고정하여 감시할 수 있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적도 7개국은 한 발 물러나, 우주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했다. 그 후에도 에콰도르는 2008년 개헌 헌법의 
조항을 통해 정지 궤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유권 가능성
그밖의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주 조약에 따르면 
국가는 다른 국가가 발사한 물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특정 궤도 슬롯의 주권 소유권에도 
적용되는가? 군이 우주 물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는 소유에 해당하는가? 조약의 주요 조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언급하고 있다. 상세한 

정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표현은 우주의 모든 먼지를 
천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중국은 스타링크에 대한 불만을 유엔에 
보냈을 때 조약의 이러한 균열을 엿보고 있었다. 
우주 시대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 중인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 자원 이용 같은 매우 
광범위한 사안을 건드리면서 과거에는 하나의 물체로 
발사됐지만 지금은 수십 개로 배치되는 위성 발사의 기록 
방법과 씨름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우주 조약이 오늘날 인간의 우주 활동을 얼마나 적게 
다루고 있는지 부각되고 있다. 누가 지위를 가질 것인가? 
지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현재 세계는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만에 대응하여 유엔에 서신을 보내, 
우주의 공통 부문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주권 국가들의 
충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존 
조치를 설명했다. 미국의 요점은 한마디로 연락처를 
업데이트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유의하며, 
서로 대화하라는 것이다. 이는 민간 부문의 활동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우주에 중요한 조치다. 2014년  
11월부터 미국은 서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인 및 
로봇 중국 우주선과 기타 우주 물체 사이의 고위험 
충돌 위험에 대해 긴급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링크 
위성의 경우, 미국 우주사령부는 충돌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서신에서 조언한 것처럼, 
중국은 충돌 걱정을 떨치고 안심하기 위해 국제 사고를 
신고하기보다 무료 웹사이트(Space-Track.org)를 
활용해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한다.  o

중국은 미국의 스페이스엑스가 발사한 스타링크 위성 때문에 톈궁 3호 
우주정거장(선저우 유인 우주선과 함께 있는 그림)의 궤도를 수정해야 했다고 
유엔에 불만을 표명했다.  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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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성공 사례
아세안에는 여전히 회원국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숀 나린(SHAUN NARINE) 박사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아세안을 창립했다. 이후 1984년에 

브루나이가, 1995년에 베트남이,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가, 1999년에 캄보디아가 아세안에 가입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로서 2002년에야 독립한 동티모르는 
조만간 아세안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창립 이래 베스트팔렌의 국가 주권 개념에 충실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르면,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련의 규칙, 규범 
및 표준에 따라 자국 영토에 대한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다.

아세안은 회원국의 주권적 권한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평가들은 이러한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아세안이 
회원국의 대내외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자치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평가들은 아세안이 실질적인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약 7억 인구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이 
정치, 경제, 사회, 국내, 외교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세안의 주권 접근 방식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은 낮다. 아세안이 창립된 지 55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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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아세안을 있게 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권에 대한 약속의 기원 
아세안이 국가 주권을 최대한 인정하려 노력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식민지 시대 동남아시아가 겪은 일들을 
이해해야 한다. 서구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를 식민지화하거나 지배했다. 스페인은 
300여 년간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다. 1898년 스페인은 
필리핀을 미국에 잃었고 미국은 거의 50년 가까이 
필리핀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와 다른 유럽 
강대국들도 300년 이상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지배했다. 
영국은 지금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분리된 말라야, 
그리고 미얀마와 브루나이를 식민지로 삼았고, 프랑스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지배했다. 오직 
태국만이 당시 지역에서 가장 우세한 강대국을 회유하는  
"바람에 굽히는" 외교 정책을 실시하여 식민지를 면했다.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며 
유럽과 미국의 동남아시아 지배는 끝났지만 일본도 
동남아시아에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연합군의 승리 후 

미국은 필리핀으로 돌아왔지만 1946년에 필리핀의 독립을 
승인했다. 영국은 브루나이, 말라야, 미얀마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인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이전의 식민지를 되찾으려 
시도했지만 그러한 노력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를, 베트남은 프랑스를 물리쳤다. 
영국은 이전 식민지에서 조금씩 마지못해 물러나며 
보호령이었던 브루나이의 독립을 1984년에 인정했다.

1963년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Sukarno) 당시 대통령의 
지휘 아래 말레이시아에 맞서는 콩프론타시(대결) 정책을 
시작했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를 영국의 지역 
식민지로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군사 및 경제 강압을 
통해 말레이시아와 1965년까지 말레이시아의 일부였던 
싱가포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했다. 말레이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이던 필리핀도 분쟁에 가담했다. 콩프론타시는  
1966년 인도네시아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수카르노 대통령을 
몰아내고 인도네시아 내의 공산주의자를 축출하기 위해  
100만 명 이상을 살해하면서 끝이 났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공산주의 반란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이 서로 싸우며 정치적 불안정에 더욱 취약해졌다. 
따라서 아세안 창립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이 국내 반군과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기로 한 
조약의 일부로 아세안을 출범했다.

건국 투쟁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후, 
과거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족, 
부족, 언어, 종교 정체성으로부터 응집된 국가 정체성을 
만드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다.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2022년 5월 아세안 정상들이 워싱턴 DC 백악관 밖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아세안 사무총장 브루나이의 다토 림 
조크 호이(Dato’ Lim Jock Hoi),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프라윳 
찬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 하지 하사날 
볼키아(Haji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술탄, 바이든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 판캄 비파반
(Phankham Viphavanh) 라오스 총리, 다토 스리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Dato’ Sri 
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ocsin Jr.) 
당시 필리핀 외교부 장관  AP 통신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원국

인도네시아...........1967년
말레이시아...........1967년
필리핀..................1967년
싱가포르..............1967년
태국.....................1967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1997년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

미래 회원국

동티모르

포럼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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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일 것이다. 다양한 정체성과 
지리적 지역, 경제 및 정치적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투쟁은 자연스럽게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는 끔찍한 폭력 사태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반란을 겪었지만 베트남은 내전에 
휘말렸다. 당시 버마로 알려졌던 미얀마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1970년대,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정권은 국민을 대량 학살했고 베트남에서는 중국계를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필리핀은 
민다나오에서 무슬림 분리주의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분쟁을 계속했다. 내분은 이밖에도 많이 일어났다.

많은 동남아시아 정부는 복잡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능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국가 주권의 
보호가 필요한, 길고 종종 폭력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이론에 동의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폭력은 지난 35
년 동안 이룬 경제적 성공에 의해 누그러졌지만, 대부분의 
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관계 지속
지난 수십 년 동안 동남아시아에는 여러 지역적 격변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두 회원국이 
전쟁까지 간 적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 폭력은 제한됐지만 아세안이 지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안정을 이룬 데는 각국의 경제적 이해도 한 몫을 
했다. 단, 아세안이 동남아시아의 지도자와 관계자들 
사이에 구축한 사회 및 정치적 인맥이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아세안의 다양한 
기관들이 매년 개최하는 수백 개의 회의 덕분에 아세안은 
관계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다.

동남아시아 내 다자주의의 확대는 전통적인 서구 
모델을 반드시 따른다고는 할 수 없는, 이 지역만의 
특징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들의 
주권을 집결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 더욱 
강력한 결속력의 지역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도 국제 무대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국제 무대에서 개별 
국가의 영향력이 더 크게 향상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아세안은 믿을 만한 조직이라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외교 정책 중에서도 중요한 관심사다.

하지만 아세안의 국제적 이미지와 영향력에 도전장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1990년대 말 아세안은 자산 
가치 부풀리기 및 환율 폭락이 주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지역 경제 위기, 인도네시아의 산불로 발생한 지역 안개에 
의한 환경 재앙,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공세 같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했다. 그 후,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했다. 2003년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에 설립된 아세안 공동체의 
세 가지 기둥이다. 2008년에는 아세안 헌장이 발효됐다. 
2012년 아세안은 인권 선언과 정부간인권위원회를 
도입했다.

상징적 파워
아세안은 더욱 결속력 있고 제도화된 구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각 회원국의 정치 및 경제 현실를 
무시할 수는 없다. 신중한 분석에 따르면 아세안 
공동체와 그 다양한 요소들은 구속력이 있다기보다 

2022년 8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부 장관 회의에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매년 아세안 의장국이 주최하는 두 
차례 주요 정상 회의를 개최하며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이 될 예정이다.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이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 아지역, 지역, 국제 조직 및 기구와 
상호 이익이 되는 대화와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아세안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일본,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을 포함한 10
개의 대화 파트너가 있으며, 이들과 추가 장관 회의와 정상 
회의를 포함하여 고위급 교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세안 
중심성, 주권 및 법치 존중, 양호한 거버넌스, 투명성, 
포용성, 규칙 기반 프레임워크, 개방성을 포함하여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과 아세안 인도 태평양 전망에 
명시된 공유 원칙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미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동안 참가국은 미래를 위한 공공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적 자본 개발을 통해 연결성을 
구축하고,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안전한 인도 
태평양을 위한 해양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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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이다. 아세안은 여전히 각 회원국의 주권에 
도전할 수는 없는 구조다. 일례로 아세안 헌장에서는 
아세안의 주권과 불간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회원국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헌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지지 원칙을 먼저 
언급하고 재차 강조하여 해당 원칙에 특혜를 준다. 
아세안에는 위반 회원국을 퇴출하거나 처벌하는 
메커니즘이 없으며 정부간인권위원회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현재 아세안이 직면한 가장 분명한 문제는 미얀마 
위기다. 미얀마는 2012년 민주화를 이뤘지만 202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2022년 말까지도 군부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쿠데타 이전에도 일반적으로 군에 의해 
촉발된 로힝야족 무슬림에 대한 광범위한 편견은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로 이어졌다. 미얀마 처리 방법을 두고 
아세안 내에서는 분열이 일어났고 서방 파트너국과의 
관계도 크게 복잡해졌다. 베트남 같은 일부 회원국은 
아세안이 국가 주권에 대해 베스트팔렌 방식의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회원국은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원한다. 또 서방의 비난이 
아세안의 국제적 명성과 국제적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려한다.

주권의 정의
국가 주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아세안의 규범은 가까운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세안에 
이러한 규범을 변경하라는 압박도 감소할 것이다. 압박의 
주요 원인은 서방 세계가 정의한 체계의 규범에 맞추려는 
욕구에 있다. 그러나 서방의 점진적인 쇠퇴와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부상 및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대한 지지는 앞으로도 현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중국이 부상하며, 아세안 국가들이 하나의 외교 및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아세안은 여전히 회원국을 반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50년 동안 정치, 경제, 기술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정치적 발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아세안의 관계는 복잡하다. 세계가 아세안을 
동남아시아 정부와 국민의 대표로 보게 하는 것이 
아세안 회원국에게도 유익하다. 동시에 다수 회원국은 
아세안이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주권 개념에 대한 아세안의 
양면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인 대응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베스트팔렌 개념의 주권 형태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아세안을 통일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외부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아세안은 실제보다 더 통일된 조직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세안은 회원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교 관계에 여전히 중요하다. 
아세안이 지역 외부의 강대국이 아닌, 중간 국가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사실 덕분에 아세안은 지역 영향력을 다투는 
많은 세력을 통합할 수 있다. 아세안은 외교적 접촉을 
가능케 하는 상호 작용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세안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동남아시아의 발전에 
계획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o

2022년 5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미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2022년 5월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아세안 관계 45년 
기념 정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AP 통신

2022년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5
차 아세안 보건 장관 회의에서 아누틴 차르비라쿨
(Anutin Charnvirakul) 태국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 장관(오른쪽)과 하비어 베세라(Xavier 
Becerra) 미국 보건부 장관이 만나고 있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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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초 인도네시아제도의 수마트라섬 
상공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낙하하여 
바투라자의 논과 빽빽한 열대 숲에 착륙했다. 

그건 평범한 점프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군과 미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합동 훈련인 슈퍼 가루다 실드에서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의 공수부대원들이 첫 합동 점프를 
완수한 것이다.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연례 훈련에서 최초였던 
것은 점프만이 아니었다.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는 중에 
진행되었으며, 규모 덕분에 슈퍼 가루다 실드라는 별명이 
붙은 가루다 실드 2022에는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싱가포르가 참가하여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참가국의 대응 의지를 반영했다. 

인도네시아군 사령관 앤디카 페르카사(Andika Perkasa) 
대장과 미국 태평양 육군 찰스 A 플린(Charles A. Flynn) 
대장은 바투라자 훈련소에서 훈련을 개시했고 4300여 

명의 참가자를 모았다. 인도네시아와 미국 외에도 12
개국에서 군인들이 합류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한국, 동티모르가 훈련에 참가했고, 캐나다, 인도, 영국은 
참관했다.

가루다 실드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의 군함이 
처음으로 함께 훈련하며 해양 작전도 강조했다.

플린 대장은 훈련 개회식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더 
강해진다"며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과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 팀워크, 
상호운용성, 단결을 과시하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15회 진행된 훈련과 마찬가지로 이번 가루다 
실드는 무기 상호운용성 및 야전 공조, 위성 지원 및 식별, 
피아 식별 시스템, 정글 생존 및 도시 지형 훈련 같은 
다양한 활동과 역량을 선보였다. 상륙 작전과 비행장 점령 
훈련도 실시됐다.

갈수록 커지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우려를 
뛰어넘는 '슈퍼' 훈련

가루다 
실드

구스티 다 코스타(GUSTY DA C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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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드자드자란 대학교 국제 
관계학부 강사 테우쿠 레자시야(Teuku 
Rezasyah)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훈련에 기반한 슈퍼 가루다 실드를 
통해 대원들이 장비와 절차를 시험하고 
미국이 인도네시아군과 기타 동맹 및 
파트너군의 방어 인프라 필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슈퍼 가루다 실드를 통해 
인도네시아군은 미국 태평양 육군이 진행하는 
지역 우호와 협력의 상징인 패스웨이즈 
작전의 일환으로 합동군과의 협력과 실험을 
확대할 수 있다. 

플린 대장은 "올 여름 가루다 실드는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다국적 합동 
훈련으로 확장되었다. 훈련이 작년에 

비해 크게 성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며 "가루다 실드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유대와 이 중요한 지역에서 지상군 간 
갈수록 커지는 관계의 상징이다. 지상군은 
지역 안보 구조를 결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함께 준비 태세를 구축하고, 
관계를 쌓고, 신뢰를 다진다. 이렇게 전력을 
합치면 지역 안보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긴장 고조
이번 훈련에 붙은 '수퍼'라는 이름과 훈련에 
새롭게 참여한 얼굴들, 지정학적 목적은 
훈련이 진행된 환경을 반영한다.

2009년 가루다 실드의 출범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 지역과 전 

2022년 8월 
인도네시아 
바투라자에서 열린 
슈퍼 가루다 실드 
훈련에서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공수부대원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니콜레 살바티에라(NICHOLLE 
SALVATIERRA) 병장/미국 육군



60 IPD FORUMFORUM

세계에 군대 주둔을 확대하고 전략적 야심을 키우며, 
인도 태평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 파트너들은 가루다 실드에서 
구현된 강력한 동맹을 통해 중국과 인민해방군의 
불안정화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펨방우난 대학교의 국제 
관계 전문가 니콜라우스 로이(Nikolaus Loy)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훈련은 인도네시아 미국 
방위 협력의 일환이지만 잠재적인 지역 강대국에도 
긴밀한 방위 공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글로벌 및 지역 전략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타이완 긴장을 넘어서는 
다양한 안보 과제를 나열했다. 일본이 관리하는 
센카쿠제도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분쟁, 라다크 산악 
국경 지역의 인도와 중국의 분쟁, 불안정화 미사일 
시험 등 핵무장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뒤이은 전쟁 등이 
그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연안국은 아니지만 그와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6년 국제재판소에서 기각된 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인도네시아에서 나투나해로 
알려진 남중국해 남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친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중국 어선단의 
불법 조업과 중국 선박의 인도네시아 승무원 괴롭힘 같은 
대립으로 이어져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인근 침범과 
리아우섬이 해양의 행정 수도로서 갖는 지위를 
감안하면 남중국해의 말라카 해협을 따라 
리아우제도에서 슈퍼 가루다 실드 일부를 진행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군의 결정은 의미가 크다.

한편 중국이 점점 더 야심찬 지역 태세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군사력을 늘리면서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정보 
기관은 인민해방군이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고도로 
민첩하고 권력을 투사하는 중국 외교 정책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군사 외교 및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슈퍼 가루다 실드 2022에서 미국 육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가 표적과 교전 중이다.  A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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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의 동맹화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오랜 비동맹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 및 군사 지도자들은 
인도네시아의 국방 태세와 외교 정책이 어떤 국가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페르카사 대장은 기자 
회견에서 "인도네시아는 모든 주변국과 친구다. 
이것이 인도네시아를 더 강하게 만들고 연대하게 
만든다"며 "훈련을 통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페르카사 대장은 중국이 가루다 실드에 처음 
참여하고, 2012년과 2013년 인도네시아 중국 군사 
훈련에 두 차례 참가한 이후, 2022년 훈련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페르카사 대장은 "중국이 
이번 훈련을 우선 순위로 여기지 않아도 괜찮다"
며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함께 훈련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파드자드자란 대학교의 테우쿠 박사는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민해방군이 슈퍼 가루다 실드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해양 영유권 분쟁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유지 등의 사안은 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인도네시아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경제 
패턴이 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인도 태평양 내에서는 경제적 
홀로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에 강경 노선을 취한 것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관계가 강화된 것도 중요한 지역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슈퍼 가루다 실드의 다른 참가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2년 7월 일본을 공식 방문한 동안 일본의 
훈련 참가를 방문의 주요 화두로 삼았고, 이와모토 
쓰요히토(Iwamoto Tsuyohito) 일본 국회 부의장은 
바투라자에서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에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가졌다.

파트너십 강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이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군의 전 전략 정보국 책임자였던 솔레만 
폰토(Soleman Pontoh)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슈퍼 가루다 실드 참가국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군은 
여전히 미국의 가까운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슈퍼 가루다 실드는 인도네시아 주권에 
대한 지역 위협을 해결하는 수단 그 이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슈퍼 가루다 실드는 지역 안보 
파트너십의 본질을 정의하는 한편 여러 측면에서 
지정학을 초월해, 인도네시아, 미국, 기타 인도 태평양 
국가 간의 인적 및 문화적 관계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참가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신뢰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공동 이해를 통해 군대 간 진정한 미래 관계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o

구스티 다 코스타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

앤디카 페르카사(Andika Perkasa) 인도네시아군 대장(왼쪽)과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존 C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이 슈퍼 
가루다 실드 2022를 참관하고 있다.  AP 통신

미국 태평양 육군 사령관 찰스 A 플린(Charles A. Flynn) 대장과 일본 
육상자위대 참모총장 우시지마 키즈키(Ushijima Kizuki) 중장이 가루다 
실드에서 일본 및 미국 공수부대원과 함께 삼자 점프 훈련을 마친 인도네시아 
병사에게 점프 윙을 수여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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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적응력 

파트너

환태평양훈련 2022 중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대원, 말레이시아 육군 공수 부대, 
스리랑카 해병대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HMAS 캔버라의 비행 갑판에서 공습 상륙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매튜 라이올(MATTHEW LYALL) 일병/오스트레일리아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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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열리는 최대 국제 해양 훈련인 환태평양훈련에 
2022년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26개국에서 2만  
5000명이 참가했다. 하와이제도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5주간 진행된 훈련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공동 
능력을 강화하고, 공해에서 접근성, 안전, 안보를 
증진하는 관계와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제4호위함대 
사령관 히라타 도시유키(Hirata Toshiyuki) 소장과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함대 사령관 폴 오그레이디
(Paul O’Grady) 준장은 포럼과 인터뷰를 갖고 
환태평양훈련과 훈련 주제인 "역량, 적응력, 파트너"의 
구상과 훈련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히라타 소장은 수상전 전문 장교다. 그는 
환태평양훈련 기간 중 합동 태스크포스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부대의 부사령관으로 활동했다. 
오그레이디 준장도 수상전 전문 장교로, 환태평양훈련 
기간 중 합동 해양군 사령관으로 활동했다.

포럼: 환태평양훈련 2022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라타 소장:저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훈련 중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뿐만 아니라 본부와 하위 조직에 참가한 
다른 나라, 군대, 일부 민간 기관에도 매우 유익한 
훈련이었고, 우리 부대는 모든 것을 조직했습니다. 

또 해당 훈련은 하와이주와 합동 훈련으로 진행해서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그레이디 준장: 함정 38척, 잠수함 3척, 수많은 
항공기, 훌륭한 대원들로 구성된 해양군을 지휘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경력 면에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고 
조율한 다국적 본부의 참모 250명도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참모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의 
핵심 참모 기획관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또한 
해상구성군 사령관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휘 수준에서 총 19개국 출신의 참모를 
통합하고 협업을 통해 함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술 전투 역량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술 
단계에서 해상과 항공 구성 요소 그리고 다른 지원 
요소들에 의료 지원, 동적 사격을 포함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국적군 사령관으로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제 커리어의 분수령이 될 이번 훈련은 
매우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팀과 부대를 
조율하는 임무는 개인적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럼:환태평양훈련 사령관 마이클 보일(Michael Boyle) 
중장은 훈련 기간 중 상호운용성뿐만 아니라 상호호환성이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각군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히라타 소장: 해양 작전에서 상호호환성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는 다른 해양 부대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을 실시했지만 다른 
부대는 해양 안보와 기타 다자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훈련에는 다양한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때로 국가목표가 다른 이유로, 몇몇 국가는 다른 
국가만큼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그레이디 준장: 모든 군에 훌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의 상륙 강습함인 HMAS 
캔버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강습함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육군, 스리랑카 해병대, 통가 해병대도 
승선하여 하와이까지 항해하는 동안 함께 훈련했습니다. 
환태평양훈련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훈련을 시작한 

포럼은 환태평양훈련 중  

인도 태평양 주요 지휘관  

두 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
포럼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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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지요. 여기에 도착하자 미국 해병대 MV-
22 오스프리가 합류하여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캔버라에 승선한 승무원 그리고 팀과 함께 유지보수를 
하며, 작전까지 수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함정에서 해병대 항공기는 통가 
해병대, 스리랑카 해병대,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상호호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환태평양훈련 중 다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파견군 사령관으로서 제게 
익숙한 것은 바로 이 사례였습니다. 전 정말 그게 
훈련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들은 
다른 파트너가 갖지 못한 역량을 발휘해, 함께 더 큰 
임무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포럼: 이번 훈련에서 어느 나라와 긴밀히 
협력했습니까?

히라타 소장: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이며, 일본 
해군은 미국 해군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관계도 매우 긴밀합니다.

오그레이디 준장: 이런 긴밀한 관계를 통해 
훈련하고 활동을 조율하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쿼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환태평양훈련의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몇 
가지 다자 및 양자간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즉, 0
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훈련과 
활동을 진행하면서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사실이지요.

포럼: 두 분은 이번 훈련에서 처음 만나셨습니까?

오그레이디 준장:히라타 소장과 저는 오랜 
친구입니다. 저희와 합동 태스크 포스 부사령관 
크리스 로버트슨(Chris Robertson) 캐나다 
해군 소장은 2015년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미국 
해군참모대학교을 함께 다녔습니다. 따라서 이번 
훈련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한 멋진 
경험이자 개인적으로는 특권이었습니다. 이전에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던 친구들과 

"군인으로서 환태평양훈련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친구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히라타 도시유키(Hirata 
Toshiyuki) 소장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히라타 도시유키(Hirata Toshiyuki) 
소장, 캐나다 해군 크리스토퍼 로빈슨(Christopher Robinson) 
소장,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폴 오그레이디(Paul O’Grady) 준장이 
환태평양훈련 2022 중 하와이 포드섬에서 재회했다. 이들은 2015년 
미국 해군참모대학교를 함께 졸업한 동창이다.   
카일리 야기엘로(KYLIE JAGIELLO) 수병/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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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환태평양훈련에서 지휘관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포럼: 두 분은 언제 다시 협력할 예정이십니까?

오그레이디 준장: 아직 계획 중입니다! 

히라타 소장: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으로서 환태평양훈련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친구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그레이디 준장: 맞습니다. 환태평양훈련은 개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협력하며 쌓은 관계는 몇 개월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없는 깊은 대화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포럼: 일본 자위대는 합동군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자위대는 어떻게 될까요?

히라타 소장: 합동 작전은 자원을 포함하여 많은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안보 상황은 복잡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 교차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이런 
작전에는 모든 영역이 포함됩니다. 공중 영역, 해양, 지상 
영역, 사이버 영역, 때로 우주 영역이 작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자위대는 합동 훈련을 통해 
협력 목표를 달성하고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태평양훈련 중 본부에서 합동군과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오그레이디 준장: 환태평양훈련의 여러 가지 장점 
중 하나는 이 훈련을 통해 함정 및 항공기 대원을 
만났고, 2022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릴 카카두 
2022 훈련에서 조만간 다시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카카두 훈련도 환태평양훈련만큼은 아니지만 대규모 
다국적 훈련입니다. 카카두 훈련에는 남서 태평양의 
다른 파트너도 참가하므로 환태평양훈련에서 새롭게 
갱신했거나 아예 새롭게 시작한 관계를 또 다른 환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지요.

포럼: 이러한 훈련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진화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오그레이디 준장: 앞으로도 이 훈련을 통해 진정한 
신뢰는 물론 상호운용성/상호호환성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은 신뢰가 넘치는 인간 관계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투자하고 또 
투자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회의로 많은 
훈련을 진행해야 했을 때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환태평양훈련과 카카두가 재개되면서 다시 얼굴을 
맞대고 훈련하고 진정한 관계를 쌓게 되어 기쁩니다.

포럼: 마지막으로 해양 안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히라타 소장: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추구합니다. 이번 훈련처럼 협력하며 해양 
안보에 대한 공통 이해를 공유하는 기회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호운용성과 상호호환성을 달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포럼: 앞으로 환태평양훈련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오그레이디 준장: 환태평양훈련은 미국 해군이 주최하는 
멋진 실무 훈련 환경이며, 이 훈련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하고 
복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전력을 적절히 유지하고 모든 파트너국이 
바라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이걸 
두고 바로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라고 합니다. 
때로 이러한 거리의 횡포에 대응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의 
크기와 규모 문제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이까지 이동하고 복귀하는 것도 
모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o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이 HMAS 캔버라의 비행 갑판에서 환태평양훈련 
2022에 대비하여 훈련 중이다.  매튜 라이올(MATTHEW LYALL) 일병/오스트레일리아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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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최전선 섬의 해안에 파도에 휩쓸려 쓰레기가 몰려오면, 

강동완 교수는 그가 "보물"이라 부르는 것을 종종 찾아 

나선다. 그가 말하는 보물은 대부분의 외부인에게 제한된 

북한을 엿볼 수 있는 쓰레기다.

한국 동아대학교의 강동완 교수는 "북한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폐쇄 조치가 없던 시절에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였다. 코로나19 이후로는 그런 

북한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외부인이 파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는 이런 정보 수집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르면 쓰레기들의 다양성, 양, 정교함의 증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재를 

생산하고 산업 디자인 부문을 확대하고 있다는 북한의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지만, 

그런 그도 현재 자본주의식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공공 배급 체계가 붕괴됐고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현재 북한 주민들은 시장과 경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세대다. 김 위원장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고수하면서 주민들을 억제하고 

통제하기만 한다면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김 위원장은 그의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중국 국경 

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북한 제품을 구입하고 강 건너 북한 마을을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방역 조치에 따라 외국인 여행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럴 수 없게 되었다.

강 교수는 2020년 9월부터 서해 연안의 한국 국경 

섬 5곳을 방문하여 간식 봉지, 주스 파우치, 사탕 포장지, 

음료수 병 등의 북한 쓰레기 약 2000개를 수집했다.

그는 조미료, 아이스크림 바, 스낵 케이크, 우유 및 

요구르트 제품 등 수십 가지의 다채로운 포장재를 보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많은 포장재에는 그래픽 요소, 만화 

캐릭터, 다양한 글꼴이 사용되었다. 일부는 서구 기준에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며, 한국과 일본 

디자인을 명백히 베낀 것도 있다.

북한의 보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의 

책임자인 안경수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 중에서는 북한 

국영 방송과 출판물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상품과 포장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 교수는 쓰레기를 수집하여 더 철저히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강 교수의 쓰레기 수집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다. 예를 들어 

주스 파우치의 원료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나뭇잎을 설탕 대신 사용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를 설탕과 설탕 가공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인공 감미료 포장지가 30종 이상 발견된 것에서 북한 

가정이 국과 찌개용 고기나 생선 같은 값비싼 천연 식재료를 사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한국인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제용 플라스틱 포장지에는 "주부의 친구"나 "여성용" 같은 문구가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여성만 집안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남성 

중심의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일부 포장지에는 과장 문구도 쓰여 있다. 가령, 호두맛 스낵이 고기보다 

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문구처럼 말이다. 콜라겐 아이스크림이 

아이들의 키를 키우고 피부 탄력을 향상시킨다는 문구도 있다. 또한 특정한 

미세조류(microalgae)로 만든 스낵이 당뇨, 심장 질환, 노화를 방지한다는 

문구도 있다.

강 교수는 그의 쓰레기 수집을 두고, 북한 주민을 더 잘 이해하고 향후 

통일 시 남북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북한의 쓰레기를
보물로 만들기
기사 및 사진: AP 통신

사색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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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콜롬보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스리랑카 육군이 행진하고 있다.

우로 봐 AP 통신

IPDF 파팅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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